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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금주의 기도

모든 열방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

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

종하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

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10절

시 론
은희곤 목사

2면

오래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

사의 언급대로, “주일 오전 11시는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간”이다. 지금도 백인은 백

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히스패닉

은 히스패닉끼리, 한국인은 한국인

끼리, 모두 각기 나뉘어 예배를 드

린다. 

학교에서 온갖 인종이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놀면서 자라

난,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세

대들의 눈에, 이렇게 인종별로 뚜

렷하게 나뉘어 드려지는 예배는 이

제는 조금은 낯선 환경이 되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성장한 이

웃과 인종적 배경이라는 상황에서 

머뭇거리지만, 다양한 인종과 문화

가 공존하는 예배 현장을 찾는 미

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주도한 베일러 대학 

사회학과 케빈 D. 도우터리 교수의 

결론이다. 그만큼 인종이나 문화가 

달라도 어떠한 변화나 적용 없이도 

타 인종들과 서먹하지 않게 잘 어

울릴 수 있는 시대에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회학적 발견이다. 

대부분의 타 인종 교회 담임목사

는 아직까지 백인 목회자들이다

(71%). 그러나 최근 들어 절반 정

도로 감소됐다. 과거의 다인종 교

회 유형은 백인교회로 흑인들이 오

는 이른바 “백인 문화로의 동화”였

다면, 이제는 백인 크리스천의 감

소에 따른 역전 현상이 서서히 시

작되고 있다. 여기에 히스패닉, 아

시안은 고출산과 이민이 증가하면

서 미국사회의 인종적 다양성 심화

에 따라 교회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렇게 다인종 

교회로 변한 몇몇 미국교회들을 이

미 2014년에 소개했다(How 

Churches Are Slowly Becoming 

Less Segregated).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피플

스처치(Peoples Church)는 십여 

년 전에는 교인 모두가 백인이었

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이 백인, 

1/4은 흑인, 나머지는 30개 나라 출

신의 사람들이다. 

<3면으로 계속>

미 복음주의 미래,‘다인종교회’에 있다 
CT, 베일러대 사회학자들 리서치 결과 내용과 향후 과정 예측

대형교회, 보수 복음주의 교회일수록 다인종 예배 활성화

다인종 교회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개신교

회는 20년 전에 비해 거의 3배 정도로 타 인종들이 하

나가 돼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일러 대학의 최근 연

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1998년에 4%에 불과했던 

다인종 교회가 2012년에는 12%로 증가했고, 복음주

의는 15%, 그리고 펜타코스탈 교회는 16%로 평균치

를 웃돌고 있다(Multiracial Congregations Have 

Nearly Doubled, But They Still Lag Behind the 

Makeup of Neighborhoods). 따라서 모든 미국 교회 

교인 중 20%가 다인종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Guess Who’s Coming to Church: 

Multiracial Congregations Triple Among 

Protestants: Sociologists evaluate the progress 

and future of the evangelical push for church 

diversity).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성회가 

9일 시작됐다. 저녁 7시30분부

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 성회는 강사 이

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

임)의 짤막한 메시지와 많은 팀

들의 찬양으로 3시간에 걸쳐 진

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대회에 앞서 본

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뉴

욕교계의 가장 큰 행사인 ‘할렐

루야 복음화대성회’에 강사로 참

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이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영적 

부담감이 있다”며 “이번 성회를 

통해 세계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큰 부흥이 일어나

길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영훈 목사는 이번 집회에

서 전할 메시지에 대해 “21세기

는 성령의 시대”라며, 성령 충만

을 받는 설교에 집중할 것을 강

조했다. 

이 목사는 뉴욕의 교회와 성도

들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항상 고향을 향한 그리

움이 있는 이민 생활은 사람을 

때로 외롭게 하기도 하고, 지치

게 하기도 합니다. 뉴욕의 성도

들과 동포 여러분, 우리를 아시

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

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방

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번 성회

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붙들

고 의지하심으로 큰 은혜와 축복

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

니다. 한 가지 덧붙여, 2018년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에게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인 남북의 통일

이 정부 수립 70년 만에 눈앞으

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세

상의 정치적 협상 이전에 하나님

의 절대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

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이루어

지는 그날까지 다 같이 힘을 합

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날 저녁 성회 대회사에서 뉴

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인

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느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며 “4차

원의 영성을 가지고 안디옥교회

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뉴욕의 교회들마다 성령의 권능

이 일어나는 축복과 기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성령으로! 뉴욕에 부흥의 역사를...
9일,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성회 개막

2018년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성회가 개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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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에서 나온 새로운 조사(American Nones Left Religion 

Because They “Stopped Believing”)에 따르면 왜 교회 지도자들

이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이들’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

지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종교 소속의 한 현상에 중점을 뒀다. 종교 소속은 ‘

기독교인’, ‘천주교인’,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로 나눴다. 가장 마지막 부류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Nones)’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종교적인 소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관

심을 두고 있다(It’s Time to Take Another Look at the Religious 

‘Nones’).

하버드 대학 리서치 전문 기

관  ‘ C C E S ( C o o p e r a t i v e 

Congressional Election Study)’ 

패널 조사에서는 2010년, 2012

년, 2014년에 걸쳐 상당기간 같

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

을 던졌다.

가능한 넓게, 2010년과 2014

년의 미국 종교 소속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전체 

자료를 살펴보았다. 자료에 따

르면 미국 5명의 한 명 꼴로 지

난 4년 간 종교 소속이 변화했

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

게 한 것은 상당수 ‘어디에도 속

하지 않는 이들’이었다. 이들 10

명 중 4명꼴로 종교 소속이 바

뀌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20%인 4명 중 반은 기존 

종교에서 무신론과 불가지론으

로 옮겨갔고, 17.3%인 나머지 

상당수는 다른 곳을 옮겼거나 

교회로 돌아왔다.

2010년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중 13.3%는 기독교

인이 됐고, 4%는 천주교인이 됐

다. 미국에서 이들은 종교 수치

상 전통적으로 두 번째로 많다. 

CCES에 따르면, 5천5백만 미국 

성인이 이에 속한다.

이 자료에 보면, 대략 1천2백

만은 무신론과 불가지론에 빠지

며, 1천2백만 명 정도는 기독교

나 천주교로 빠진다. CCES의 분

석을 맡은 라이언 버지(Ryan 

Burge) 박사는 이 수치는 상당

수 변덕스럽고, 또한 교회에게 

큰 기회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라이언 버지 박사는 이 종교 

소속 자료에 학술적, 목회적 관

심을 가졌다. 박사는 현재 찰스

턴에 위치한 이스턴일리노이대

학(Eastern Illinois University)

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또한 

일리노이 마운트버넌의 제일침

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또한 정

기적으로 ‘대중종교’에 관한 종

교적이고 정치적인 글을 쓰고 

있다.

박사는 이 수치의 의미를 크

게 두고 있다. 처치리더스닷컴

(churchleaders.com)에서 “무

신론자는 대략 18%이고, 불가

지론자와 ‘어디에도 속하지 않

는 이들’은 거의 40%가 넘는다. 

여기에 가려진 경계가 있다. 한 

다리는 종교에 걸쳐 있고, 다른 

한 다리는 종교적이 아닌 곳에 

걸쳐 있는 ‘양쪽에 걸쳐 있는 이

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사는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세 집단을 포함하

는 말이 됐다고 말한다. 이

들은 무신론자, 불가지론

자, ‘NIP(이도저도 아닌 

자, nothing in particular)’

이다.

“만약 종교 소속 도표를 

그려야 한다면 선(line) 한 

끝에 ‘개신교/천주교’를 그

리고, 중간에 ‘NIP’를 넣을 

것이다. 다음에 불가지론

자, 그리고 선 정반대 끝에 

무신론자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움직임

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약 20%

의 NIP가 미래 어느 지점에 기

독교와 함께 할 수 있다. 반면

에, 불가지론자가 움직이면 이

들은 NIP가 무신론자로 될 가

능성이 3배가 된다. 그리고 불

신론자 중 대략 4.5%만이 4년 

후에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NIP로 멀어지는 것

을 의미한다. 무신론자들은 말 

그대로 완고한 자들이다. 정확

히 1.6%만이 기독교인/천주교

인이 됐다.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NIP로 구분된 집단의 학

술적 기술이다. 조 맥키버(Joe 

Mckeever) 박사는 목회자의 견

해에서 또 다른 정의를 내렸다. 

박사는 은퇴한 목회자이자 현재

는 교회 문제에 관해서 인기 있

는 블로거다.

맥키버 박사는 ‘어디에도 속

하지 않는 이들’을, 상처를 받았

거나, 교회에서 괴롭힘을 당했

거나 분노한 사람들이거나, 아

니면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한 집단으로 보았다. 맥키버 박

사는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 

선교 대상을 목표로 하는 세미

나를 연다면,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종교에 관해서 

양면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 

즉 ‘NIP’이다. 불가지론자나 무

신론자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은 정말로 쓸모없다. 왜

냐면 불가지론자의 95%, 무신

론자의 98.5%가 기독교 밖에 있

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리고 훨씬 더 세부적으로 

그 집단을 나누어야 한다고 제

시한다.

“출석률을 보게 되면, ‘한 주 

안 되게, 매주, 매달, 매해, 가끔, 

절대 안 온다’로 나눌 수 있다. ‘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평소 항상 출석률로 보게 되면 ‘

절대 안 온다’에 거의 가깝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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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Nones, “의미”에 굶주렸다!
처치리더스.컴, 하버드 리서치 설문 결과 바탕으로 교회 관심 촉구 

시론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알 와이츠 회장은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살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은 디즈니사가 대형 크루즈 사업을 중역회의에서 논의

하던 중, 내부시설 중 도박장(Casino)을 어느 정도 규모

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이츠 회장

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디즈니 크루즈

에서는 도박장을 뺍시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

다. ‘아니, 세상에 도박장이 없는 크루즈가 어디 있습니

까?’ 그러자 와이츠 회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 왔습니

다. 그런데 우리 배에 도박장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

까?” 

와이츠 회장은 반드시 대안을 찾겠노라 말하고, 야고

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

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

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족

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크루즈를 타고 가족들

의 만남, 대화, 관계 회복 등등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국 월트 디즈니

의 와이츠 회장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박장 없는 크루즈를 시작했고, 패밀리 패

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장보다도 더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칙필레’(Chick-Fil-A)는 39개주와 워싱턴DC에 1,547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치킨

을 판매하는 전국 단위의 패스트푸드 회사입니다. 2010년에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거인인 ‘맥도날드’를 제치고 한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칙필레는 지

난해까지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장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칙필

레가 설립 당시인 1946년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 전국 단위 유일

한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의 약 14%가 일요일에 나

온다는 통계를 볼 때 칙필레가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 점포당 매출이 

많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창업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시 회

장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며 “하나님을 존경하

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칙필레는 자신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

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칙필레는 ‘기독교 회사’로 불리우

지만,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성경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라고 말합니다. 가령 

황금율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마7:12)는 말

씀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실제로 칙필레에 가면 항상 상냥하게 웃

는 종업원들의 친절에 감동을 받고, 테이블마다 생화가 놓여 있으며, 6달러짜리 패스

트푸드를 먹지만 고급 식당에 있는 것처럼 종업원들이 다가와 필요한 것이 없냐고 

늘 묻고, 여성고객들을 위해 의자를 빼주고 애완동물을 위해 치킨 조각을 주기도 합

니다. 

칙필레는 각 점포 ‘운영자’ 선정이 무척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칙필레 지점

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1년 동안 최소 12번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가족관계, 

지역사회 봉사, 교회 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낱낱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15명 뽑는데 

1,500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패스트푸드점과는 달리, 지점 운영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5천 달러만 내면 나머지 땅을 사고 공사하고 장비를 들여놓

는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합니다. 운영자는 일종의 임대형태로 들어와 운영을 

하고 본사는 지점 연매출의 15%, 임대료, 그 외 나머지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지만, 

각 지점의 운영자는 이렇게 해도 한 달에 평균 이상의 넉넉한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

러기에 직원들의 충성도는 대단하여 이직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ABC 방송은 

2009년 성경의 십계명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칙필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

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소개되었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남들도 다 그

렇게 한다고 말하며 세상 방법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

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알 와이츠 회장처럼, 

칙필레의 트루엣 캐시 회장처럼 현실의 이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통 큰 결단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나 역사하십니다.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우리 모

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pastor.eun@gmail.com

하나님의 기업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2010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중 13.3% 기독교인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 말고 NIP 공략...20%는 기독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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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를 주도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 크리스 비어드는 “다인종 사회

에서 교회가 단일 인종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며 “교회

가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으면 도시

는 당연히 인종적으로 분리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알칸사스 리틀락에 소재한 교인 5

천명의 한 대형교회는 교인들 대부

분이 백인이다. 이곳에서 청소년 담

당 목사로 활동했던 마크 디마즈는 

신학적인 이유로 2001년 다인종 교

회를 시작했다.

백인인 디마즈 목사가 근거로 삼

은 성경구절은 신약성경 요한계시

록 7장 9-10절. “이 일후에 내가 보

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

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디마즈 목사는 “천국은 인종적으

로 분리돼 있지 않는데 왜 세상에서 

교회는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미국교회의 인종적 다양화는 주

로 기존의 백인교회가 다인종을 받

아들이는 식으로 이뤄져왔다. 하지

만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교회들

이 백인, 흑인 등에게 다가가 이뤄지

고 있기도 하다. 

워싱턴DC에 있는 한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티오피아에 온 이민자들

로 구성된 3000여명 규모의 교회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한피어 알리

가즈는 그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

에게만 다가서는데 이제부터는 인

근 지역의 한인, 히스패닉, 흑인 등

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을 보지 않

는다. 관심은 영혼이다”라고 강조했

다. 

다인종 교회 운동 리더 중 콜 브

라운 목사는 “다인종 교회로 되어지

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삶의 변화”라

고 강조한다. 이제는 혼자서 게토에 

갇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고립

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즉 타인종과 다른 문화를 포용하

면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구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된다.

따라서 미국 복음주의 진영 안에

서도 어떠한 반론이나 의의 제기 없

이 다인종 교회 운동이 앞으로 미국

교회가 지향해나가야 할 목표로 자

리 잡고 있다. 교회 개척을 시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다인종 교

회 시작과 성장은 대세가 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시대가 새로운 교회 

성장 모델을 바라고 있는 반증이기

도 하다. 

흑인 교회들이 강력한 다인종 교

회의 선발대가 되고 있다. 1998년 

13%에서, 2012년 27%로 무서운 속

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흑백이 공존하는 

주일 예배 풍경이 갈수록 감소될 정

도로 흑인 타인종 교회들은 현 정치

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결국 다인종 목회 리더 중의 한 

사람인 마크 데메즈(DeYmaz, 

Mosaix Global Network)에 따르면, 

2042년이면 미국은 백인이 다수였

던 사회에서 소수민족이 다수인 사

회가 된다. 2019년이면 미 전체 어

린이 중 소수민족의 자녀들이 단연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미 이 현상은 

미국 사회의 역학적 변화를 불러일

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이민 온 사람들은 외딴 

섬에서 살 듯 오랫동안 서로에게서 

분리돼 생활해왔기 때문에 다른 민

족,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팽배하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타 문화에 대한 감수성

(cross-cultural competency)을 높

이고, 직접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

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마크 

데메즈의 말대로, 타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를 꾀할 때 서로의 감

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100% 가능

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친절함과 존경심을 가지

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해도, 또 아

무리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

고 노력한다 해도, 서로의 문화를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언짢게 했을 

때 즉시 사과하고 그 일을 통해 서

로를 더 잘 이해하며 겸허한 자세로 

친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라는 환경 안에서 이뤄지면,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주 안에서의 하나 

됨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복음의 의

미를 새롭게 깨달아가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실현은 이

때껏 교회 밖에 있던 세대들이 이에 

동참할 귀중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성회는 이광희 목사 사회로 여호

수아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후 개회 

및 대표기도 허연행 목사, 찬양축제, 

대회사/개회선언 이만호 목사, 성경

봉독 황규복 장로, 찬양 프라미스교

회 찬양대, 강사소개 이만호 목사, 

설교 이영훈 목사, 통성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이영훈 목사, 찬양 뉴

저지목사합창단, 헌금송 백기현 교

수, 헌금기도 양민석 목사, 후원금 

전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한재

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의 역사”(히

1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

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

해 이뤄진다”며 믿음에 대해 4가지

로 설명했다. 

“첫째,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며 긍

정적이다. 둘째, 믿음은 말씀으로 나

타나는 역사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일이 

없고 교회가 부흥된다. 셋째, 믿음은 

예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과 보혈의 

피, 예수 이름으로만 나타난다. 넷

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

받아야 한다.”

이영훈 목사는 “여러분들이 미국

에 온 이유는 세계 선교와 북한 선

교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며 복음으로 남북통일 되기

를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찬양은 뉴욕목사합창단, 뉴

욕사모합창단, 글로벌뉴욕한인목회

자합창단, 여의도권사찬양대, 엔제

이클래식오카리나 앙상블, LAST, 

구순연 국악찬양가수, 쁄라중창단 

등이 맡았다.

뉴욕교협은 후원금 전달시간을 

통해 17명에게 장학금(각 1000달러

씩)을 전달하고, 미자립교회 후원금

으로 20개 교회에 총 2만 달러를, 원

주민선교 후원금과 고려인교회 및 

선교회에 후원금을 각각 전했다. 

또 예년과 같이 청소년할렐루야

대회와 어린이할렐루야대회에도 후

원금을 전달했다. 

대회는 둘째 날은 문석호 목사 사

회로 대표기도 김홍석 목사, 성경봉

독 김주열 장로, 찬양 뉴욕효신장로

교회 찬양대, 설교 이영훈 목사(“은

과 금은 없거니와”, 행3:1-8), 찬양 

여의도권사합창단, 헌금송 김영환 

전도사, 헌금기도 김명옥 목사, 광고 

황태연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마지막날은 정순원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양승호 목사, 성경봉독 강

현석 장로,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

대, 설교 이영훈 목사, 헌금송 여의

도권사찬양대, 헌금기도 이주익 장

로, 회장인사 및 감사패 증정, 광고 

김희복 목사, 찬양 어린이할렐루야

대회 어린이 합창, 뉴욕크리스천코

랄합창단, 축도 황동익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2면에서 계속>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가

깝게 시작하기만 하면 이들의 출석

은 다소 증가한다. 이들 중 대략 

10%나 반 정도가 ‘가끔’과 ‘매해’에 

출석한다.” 

또한 오랜 만에 한 번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믿음에 대립

하는 적대적인 이들이 아니다. 교회

를 나오기만 하면, 짐작하건데 그 경

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들이 거기에 

닿으면, 맥키버 박사는 하는 일이나 

메시지를 좀 더 진지하게 하라고 말

한다.

맥키버 박사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연구를 상기시

켰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이 교회 성

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것이었

다.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같은 답을 

했다. 새로운 출석자들은 ‘교회가 의

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

회를 원했다. 

맥키버 박사는 처치리더스닷컴에

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배고프기 때문이라고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들이 이런 다

른 것들을 몇 가지를 시도해본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 경 은  두  가 지  성 례

(sacrament), 세례와 성찬을 교회

에 명하였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외에 다섯 가지를 더해서 소위 

칠성례를 교인의 의무로 가르치

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례를 종부 

성사(Last Rites)라고 하는데, 이 

성례는 대부분 종합 병원에서 치

러지게 됩니다. 천주교 교단은 병

원의 종교 관련 연계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종합 병원마다 천주교 

환자들을 위해 인근 성당에 전담

사제(성례 담당)와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성찬과 환우심방 담당)을 배정해 소속이나 출석 여부

에 관계없이 24시간/주7일/일년 365일을 천주교 신자인 환자

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시 종교 유무와 교단까지 

구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채플린 사무실에서는 매일 아침마

다 입원 환자들의 종교별 명단을 출력해서 일정한 시간에 병원

을 방문하는 천주교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병원 외부

의 종교 단체들은 출석교인들이 입원했을 때 환자가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병실을 방문할 수 있지만, 환자나 가족이 원하기도 

전에 병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기도와 성찬을 베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교단은 천주교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병원 입원 환자 

통계를 보면 아직도 개신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

습니다. 물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환자들이 모두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고 어떤 지역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나가며 적어도 십여 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

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돌보는 가족도 드물고 심

지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 살다보면 교회 출석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와도 소원해져서 수술을 받거나 

임종을 앞두고도 환자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채플린들은 특히 이런 환자들과 가족

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죽음을 앞두고는 마지막 기도라도 받고 세상을 하직하고자 하

는 소원을 드러냅니다. 가족들까지 참석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

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채플린의 심방을 받은 후에 결국은 하나님

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평안히 소천

하는 일은 지치고 힘든 채플린들에게 큰 위로와 재충전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떤 형태

라도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채플린에게 질문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는 

환자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무슬림 회교 신자였던 어떤 환자

는 일가친척들이 다 돌아간 후에 혼자 마지막 병실을 지키다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몇 주 전부터 꿈을 꾸었

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에 갈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며 사력을 다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환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든 두려움

에서 벗어나 제가 본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와 장소

와 부모와 나라가 정해지며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인간 모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

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k@gmail.com

마지막 성례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채플린 임상목회  (18) 
미 복음주의 미래,‘다인종교회’에 있다 

성령으로! 뉴욕에 부흥의 역사를...

종교적 Nones, “의미”에 굶주렸다!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성회 첫날 강사 이영훈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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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인 "그리

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아켐피

스(Thomas A' Kempis)는 1379년

에 출생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

원 들어가 훈련을 받아 그의 나이 

98세, 신앙생활 63년째 되던 해에 

죽었다.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

아”는 1427년에 완성되어 전 세계

적으로 퍼져나가 오늘날에는 약 

700여 종류의 사본이 남아 있다. 수

도사들을 위한 명상록이지만 그리

스도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성화

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생활은 로

마서(6-8장), 갈라디아서(5-6장)에

서 집중적으로 강조했지만, 빌립보

서 2장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예수

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함을 강조하고 있고 있

다. 성화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평생의 삶의 과정으로, 구원은 순

간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는 평생 이루어가야 한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 예수

의 사역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처

럼,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바울이 

그곳에 있던지 없던지, 즉 누가 보

던지 보지 않든지 항상 말씀에 순

종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다. 빌

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어 구

원받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반복

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중생은 일생에 단 

한번이지만 성화는 평생이다. 그러

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날마

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에 힘쓰라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 곧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힘쓰고 노력

해야 한다. 말씀생활도, 기도생활

도, 예배생활도, 자신의 삶에 있어

서는 절제로(언어와 행동의 절제, 

물질의 절제, 시간사용의 절제 등), 

인간관계에서는 오래참음, 내게 해

를 끼친 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

루어가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

(13-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

나님(성령님)이시니, 자기의 기쁘

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항

상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

사해 주신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둘째로, 우리로 행

하게 하신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룩한 

소원들, 즉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 구제, 전도, 

선교하고 싶다”는 것들은 모두 성

령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이다. 

우리 마음에 이런 귀한 소원을 불

러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며 능력을 

주시어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 때, 성령을 소멸케 한

다. 즉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억제

하는 자가 된다(살전5:19).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

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 때에는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

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조용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

운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이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단순

히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일할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육신의 노력에 근거한 봉사는 좌

절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교회 내 

봉사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한 봉

사가 아닐 때에는 그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좌절만 안겨 

준다.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무슨 음

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들으라. “저

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일

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3.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15

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

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

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

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

질이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

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

이라”

1)흠이 없음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

게 빛과 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책망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지탄의 대상이 되면 전도

문이 닫힌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범

죄, 물질문제, 도박, 잘못된 가르침

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빠지고, 타종교로 빠져 나가

며, 예수를 믿고 싶은 자들이 실망

하여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  

2)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

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 가

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생명의 말

씀을 밝혀”란 “단단히 붙잡으라”는 

뜻이다. 즉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

에 순종하며 살라. 항상 주님의 지

배를 받기 원하나? 그렇다면  말씀

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

잡으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인생

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수고

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만 

붙잡고 살라. 그리고 그 날에 바울

이 주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을 자랑할 것이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그의 수고

를 “달음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만큼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

하고 가르치며 희생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

라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세상

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특히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

주는 역할을 감당하여 다른 사람들

이 어둠에서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

며,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4.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라(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격

려하여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

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본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 제

단에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민15:1-10), 빌립보교회 성

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를 다 태울지라도 나

는 기뻐하고 기뻐하리     라.” 우리

는 조금 봉사하다가 시험들 때가 

많다. 왜냐하면 조금 봉사했기 때문

이다.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과 교회, 이웃을 섬기면 시험들 수

가 없다. 이런 목회자, 이런 그리스

도인의 모습이 아쉬운 시대이다. 주

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요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

거니와.”

결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했다면 자

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 성숙

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가는지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의 신

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하겠다.

josephchoi0408@yahoo.com

최창섭 목사
(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

푸/른/초/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빌립보서 2장 12-18절)

철학자이며 저널리스트인 ‘알렌

핑킹 그라운트’라는 분이 ‘잃어버

린 인간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

상하게도 인간은 동물만 못할 때

가 있다”고 썼다. 보라! 고양이는 

고양이를 대할 때, 같은 종인 고양

이로만 대한다. 고양이를 같은 고

양이로 대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고양이를 죽이지는 않는다. 이것

은 다른 동물들에게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간은 같은 동족인 인간

인데도 다른 동족의 동물처럼 죽

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한 인

간성조차 부정하는 인간의 잔악성

이다. 우리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도 이상하게도 서로를 같은 인간

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

이 인간을 죽인다. 

보시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뛰어내리라고! 자기들이 

매달아 못 박아놓고 무슨 짓인가? 

계속 모욕하는 것이다. 예수를 십

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육체적 고통

을 주지만,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

롱하고 욕하고, 이것은 정신적 고

통을 준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

면서 그를 정신적으로도 계속 죽

이는 것이다. 보시라! 존재차원에

서 그를 짓밟는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

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리라!” 그리고 또 그의 능력도 

희롱한다. 남을 구원하고 많은 이

적을 행하고 하더니 “어디 이적을 

또 하나 뛰어 내리는 이적을 행해 

봐라!” 그의 능력을 비난하는 것

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

계를 또 비난한다. “하나님의 아들

이라며? 어디 하나님이 널 구원하

시나 보자. 그렇게 비난한다. 그 모

든 저주와 모욕 그런 조롱 속에서

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셨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

을 행하셨다. 병자들을 고쳤고. 장

님의 눈을 뜨게 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런 기적을 대낮에 

행해 보여줘도, 그래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

통 이적과 기사로 충분하지만 바

리새인교인과 서기관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말

이 뭔지 아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면 또 

다른 표, 지금 보인 것 말고, 또 다

른, 뭐 좀 더 화끈한 기적을 보이

라고 했다. 끈질기게 쫒아 다니면

서 ‘그러면’ 믿을 것처럼 주장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

려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뛰어 내려와라 그

러면 믿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 아는 유명한 독일에 작곡가 ‘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모세 멘

델스존’ 인데 키가 작고 꼽추였다

고 한다. 어느 날 돈 많은 상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그 상인

의 딸 ‘프롬체’라는 아가씨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를 내서 이렇게 물어봤다. “아가

씨, 아가씨는 결혼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럼, 하늘이 맺어주지요. 

당신은 안 믿으세요?”하고 물으니 

“저도 물론 믿지요. 그런데 나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

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아가씨를 

소개하면서 ‘네가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할 여자이다. 그런데 네가 

평생 사랑해야 할 이 여자는 저 세

상에 꼽추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

니 넌 꼽추와 함께 살아야한다.’ 그

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

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꼽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차라리 내가 되신 꼽

추가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래

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꼽추

가 되라.’ 그래서 내가 꼽추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프롬체’ 아

가씨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

름다운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있

느냐?’면서 감동을 받고, 바로 이 

꼽추인 모세 멘델스존과 결혼했단

다. 

“내가 대신 꼽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

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가 대

신 죄인으로 매달리겠습니다’ 하

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런데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이면 “뛰어

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는가? 어떻게 거기

서 또 뛰어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나를 위해 지금 찢어

지는 그 분에게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짐승만도 못하게, 인

간성조차 상실한 인간의 끈질긴 

불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나는 그리

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다.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의 계시 앞에 

다른 기적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사랑과 희생을 이대로 받고, 감사

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감격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

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야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끈질긴 불신앙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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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교회의 부흥회에 오신 어느 강사님이 설교 중에 다윗에 대해 말

씀하시면서 다윗은 이새의 정식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기

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양이나 치라고 하면서 다

윗을 홀대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지요?

- LA에서 모 권사

A: 권사님, 이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설교자는 대중 앞에서 본

문해석을 할 때 먼저 전통적인 성경주석가들의 주석을 참고하여 올바른 주

해를 하는 것이 설교의 첫걸음입니다. 설교 듣는 청중도 잘 설교를 듣는 책

임이 크지만 말씀을 전하는 강단 설교자도 올바른 성경해석을 해야 할 책임

이 큽니다. 

다윗은 이새가 낳은 8번째 아들 즉 말째입니다. 사무엘이 장차 왕이 될 사

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전통적인 유목이나 농경 사

회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18세도 안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

에서도 말째로 위치는 매우 낮았기에 다윗은 사무엘 앞에 초청을 받지 못했

습니다. 그리고 장남을 앞세우고 말째는 약간 소홀히 취급받기 쉬운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왕으로 기름 붓는 특별한 예식에 아버지도 그를 소홀히 여긴 경

솔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을 무시하고 꾸짖

는 내용이 삼상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친 형제가 아닌 

서자에게나 할 독설을 퍼붓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 왔느냐? 들

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

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말을 통해 엘리압이 얼마나 교만하

며 동생에 대해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속 중

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입니다. 엘리압의 동생을 업신여기는 말 

태도를 보면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별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

접하시리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며 그 

이유는 이새의 다른 여자 즉 서자 출신으로 추측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

으나 이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베들레헴의 부호였

던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의 손자였습니다(룻4:18-22). 다윗의 어머니의 이

름이 나오지 않으나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요 예수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인

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신 구원자이기에 다

윗의 순수한 혈통을 훼손하며  메시야 관을 혼란케 하는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기에 유약하고 철부지 꼬마이며 여성적인 이

미지를 가졌으리라 생각하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양치기를 하

는 목동은 언뜻 생각하면 평화롭고 목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이나 고대사회

에서는 양치기는 매우 고되고 힘들며 때로는 양들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기에 목숨마저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자

와 곰과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삼상17:34-35). 양들을 데리고 산과 언

덕을 돌아다니기에 운동량이 많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목동의 일이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가 작고 

나약한 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야생에서 단련된 강인하고 의지가 굳센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몸집이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

더라도 사울왕의 발작병을 위해 궁중악사로 추천될 때에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삼상16:18)라고 소개하고 있습

니다. 그는 비록 이새의 막내로 태어났으나 무용을 갖춘 그는 근육이 탄탄한 

균형 잡힌 몸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다윗은 이새의 말째 적자로 예수그리스도의 혈통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Crisis in Sussex County, Del-

aware: The arrival of hundreds 

of children to Sussex County 

has created a serious humani-

tarian situation(July 14, 2014,  

by Latina Lista).

미디아가 소란피우며 지금 보

여주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감금 

사진들의 정확성은? 

위 사진은 미디어가 요즘 말하

는 것처럼 2018년의 사진들이 아

닌, 사실상은 2014년 남부 국경

(Southern Boarder) 쪽에서 불법

으로 들어온 아이들과 그 아이들

로 인해 더 심각해진 마약, 심지어

는 성매매의 문제까지 다루었던 

라티나 리스타 신

문기사에 나왔던 

사진들임이 밝혀

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가 불법으로 입

국한 가족의 부

모들로부터 자

녀를 분리하는 

“zero-tolerance 

(무관용)”정책에 

대한 비판자들과 

언론은 철장에 갇힌 아이들의 사

진을 게시하며, 이것을 나치 강제 

수용소와 비교하며 비난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주류 미디어가 현 정부

를 “히틀러”라고까지 부르며 보여

주고 있는 철장 속의 아이들 사진

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가 아닌 4

년 전 오바마 시절 때 일어난 사진

들이라는 사실이 오바마정권 당

시에 항의하던 인권단체들과 그

들의 이웃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

습니다. 

현행 미국 이민법은 밀입국한 

성인을 기소하기 위해 함께 불법

으로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들을 

개별 수용 시설로 임시 분리하게 

되는데, 사실상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정책

은 그동안 여러 행정부에서 시행

되어 왔으며 새로운 정책이 아닙

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5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했었고 현 행정부 정책과 유

사하게 또는 더 심하게 아이들을 

분리했으며 부시 행정부 때도 시

도됐던 정책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

어오는 중앙아메리카인들이 엄청

나게 늘어나자 2014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실제로 구금 제도를 확

장하여 많은 아이가 혼자 또는 가

족과 함께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

서 감금됐었습니다(사진 참조).  

그 당시 인권 단체들은 비디오

와 사진들을 통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우는 아이들과 또는 여러 어

른과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아픈 아이들이 치료도 받

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

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인권 단

체들의 항의에 대해 불법으로 입

국하는 가정들을 막기 위해 선택

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서 정책이 

실행됐다고 주장했었고 현 행정

부도 지금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

지만, 문제는 오바마 당시에는 너

무나도 조용하던 미디어와 자유

진보주의 정치인들이 현 정부가 

시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진들

까지 바꾸고 조작하며 거짓뉴스

로 시민들을 또 한번 혼돈시키며 

기만하고 있다는 사악한 상황입

니다.   

한 예로, Diane Feinstein(민주

당 상원의원-CA)는 CNN 인터뷰

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사실

상 오바마 시절부터 이루어진 것

이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왜 아

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

을 사람들이 한다면 어떻게 대답

하겠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

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지금처럼 큰 

일로 취급되지 않았고, 사실상 나

도 그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

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현 상황을) 알고 

있다(And candidly, I didn’t re-

ally know enough about it at the 

time to focus on it. I do know 

enough about it now”).  

참고로, ICE 리포트를 확인해보

니, 오바마의 ICE는 2009-2012년 

동안 평균 309,887명의 체포를 보

였으나 2017년에는 트럼프의 ICE

는 평균 139,553을 기록했습니다.

두 행정부의 정책 차이점이 있

다면?  

두 행정부의 차이점은 트럼프 

정부는 현재 M13과 같은 매우 잔

인한 갱 단체들이라든지 미국 안

에서 중범죄로 기소 중인 밀입국

자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분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아이들은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범

죄 혐의 없이 보건복지부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류 미디어

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지난 4년

간의 험악한 사진들을 찾아 마치 

지금의 사진들인 거처럼 주장하

고 현 정부와 대통령을 “히틀러, 

나치”라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합니다.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Jeff 

Sessions)은 부모와 자녀들이 헤

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지금의 

문제점들의 심각

성을 지적하며 뒷 

배경 이야기를 했

습니다.   

세션 장관은 이

야기하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기 전부터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

했는데,  그 소문

은 미성년자와 국

경을 넘는 어른들은 거의 확실히 

“검찰로부터의 면제가 된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성인 이민

자들의 수가 4년 만에 14,000명에

서 무려 75,000명으로 500% 이상

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 국토 안

보부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가장하고 입국하는 비율이 315%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증가한 불법이민자

들 중 M13, M18과 같은 잔인무

도한 갱 단체들이 증가하고 그외 

마약거래, 성매매거래 등등 악한 

거래들이 검은 마켓에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한 예를 들어, 6월 22일 국경 수

비대는 카르텔 밀수꾼들에 의해 

애리조나-멕시코 국경에서 108

도 사막에서 죽은 채로 남아있는 

57명의 중미 이민자들을 구출했

는데, 그중에는 십대로 보이는 미

성년 임산부와 죽은 유아가 포함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

까운 것은 성매매자들에게 속아

서 미국에 데려가준다는 말에 속

아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이

런 위험한 죽음들에 대해서는 주

류 미디어가 제대로 보도하고 있

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션 장관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난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고, 사

람들이 불법으로 아이들을 데리

고 미국에 쉽게 들어오도록 법으

로 포괄적 면책 특권을 줄 수도 없

고, 장려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이민자들을 통해 

미국 안에 더 널리 들어온 마약거

래자, 성매매 거래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갱단으로 모으고 있는 

잔혹한 M13 같은 갱단들을 속히 

잡아 미국의 안전을 바로 잡는 것

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불법 밀입국자 자녀들 처우에 대한 미디아의 왜곡된 논란과 격분된 시민들의 반응(상)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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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푸타이 족

은 태국과의 

국경 부근, 

메콩강의 동

쪽 거친 언

덕에 살고 

있다. 이들

의 사용하는 

언어는 푸타

이(Phu Thai)어이며, 푸타이어는 

타이 언어군(Tai linguistic family)

의 라오어 하위언어다. 그러나 같

은 푸타이어 안에도 많은 방언이 

존재한다. 푸타이어는 성조의 방식

이 완전히 다르며 타이어나 라오어

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언어다.

타이족은 계속되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남쪽으로 이주해왔

다. 이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

은 민족과 문화를 정복하면서, 10

세기 이전에 많은 타이족 사람들

이 태국과 라오스에 정착했다. 일

부 역사학자들은 푸타이족이 이미 

저지대에서 고산지대로 옮겨가던 

타이족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 시

켰다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서 푸

타이족은 다른 종족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피해왔다.

라오스는 역사 속에서 많은 침략

도 당하고 여러 번의 내전을 겪으

면서 때로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의 정치적 경쟁대상이 되기도 했

다. 전쟁과 식민지 경험은 크나큰 

사회적 변동을 가져왔다.

삶의 모습

푸타이족 사람들은 본래 농부로, 

일부 농민들은 자신들이 쌀농사를 

짓는 계곡에서 생활하며, 라오족과 

같이 계단식 논에 물을 대어 농사

를 짓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산허리에 농사를 짓는 방법

으로 전통적인 화전법을 사용하기

도 한다.

푸타이족 마을은 일반적으로 규

모가 작고, 20-30가구가 한 마을

을 이룬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정

도의 거리 내에서 친족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형성한다. 만약 새

로운 길이 생겨서 외부에서의 접

근이 쉬워지게 되면, 전체 마을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버린다. 일반

적으로 나무나 대나무로 집을 지

으며, 대말 위에 고상식 가옥을 세

운다. 농사를 짓는 땅과 거주지역

은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 집 아래 

부분에서 가금(집짐승), 돼지, 염소 

등이 자유롭게 노닌다.

푸타이족 사회는 연령, 직업, 부, 

거주지역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조

직된다.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장

인, 상인, 도시의 공무원 등보다 낮

은 계층에 속한다. 성직자들은 분

리된 집단이다.

푸타이족은 작은 자치 마을에서 

생활하며, 대체로 각 마을은 계곡

을 끼고 형성된다. 각 마을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군주의 

지배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푸타이족 사람들이 

라오스 국민들이기는 하나, 이들이 

라오스 정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

를 별반 내지 못하고 있다.

푸타이족 결혼 관습은 이웃하는 

타이족이나 라오족의 결혼관습과

는 뚜렷이 구분되며 무엇보다 도

덕적 윤리와 그 기준이 매우 높다. 

따라서 종족 생활의 정상적인 규

범에 반하는 법정 소송이나 이혼

은 거의 없다. 타이족과의 결혼은 

거의 없지만 라오족과의 결혼은 종

종 있다.

푸타이족 만의 특징적인 관습과 

의상들이 있다. 여성들의 의상이 

특이하며, 붉은 색으로 장식한 검

정 상의와 치마를 입는다. 또한 커

다란 은 목걸이와 손목 팔찌를 끼

는데, 이는 "흐몽족"(the Hmong) 

여성들의 것과 유사하다.

푸타이족은 대개 매우 부지런하

다. 여성들은 질 좋고 독특하면서 

화려한 디자인이 있는 수공 실크

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짙은 갈색이나 자주 빛 바탕에 단

색으로 줄무늬를 넣은 치마는 이

들의 특제품이다. 여인들은 또한 

이불, 숄, 베개 등에 정교한 수를 

놓는다.

신앙

푸타이족은 25개의 신들을 섬기

는 자신들만의 토속신앙 가지고 있

다. 이들은 주권적인 창조주 신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의 마을 수호

신들을 따른다. 푸타이족 사람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소와 돼지의 

피로 영혼들을 달래야만 하며, 그

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병이 

걸리게 된다고 믿는다.

라오족의 영향으로 많은 푸타이

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종교와 

테라바다(Theravada) 불교가 혼합

된 종교를 믿고 있다. 사람들은 종

종 초자연적 존재(영혼들)와 물체

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들은 거

의 모든 물체와 사람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 중 토지의 

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푸타이족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이 

시급하다. 진리의 복음만이 푸타이

족을 영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현재 푸타이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없으며, 

라오스의 푸타이족 중에 기독교 신

자로 알려진 사람은 없다.

라오스의 푸 타이(Phu Tai)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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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대법관에 캐버너 지명… 보수색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53)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

명했다. 캐버너 지명

자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낙태와 불법이민 등 쟁점 사

안에서 보수 색채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9시 백악관에서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캐버너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

버너 지명자를 “판사 중의 판사”라며 “동료들 중 진정

한 사상적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캐버너 지명자는 예일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

다.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을 

수사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됐다. 

2003년에는 백악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캐버너는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82) 연방

대법관의 후임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찬반 의견이 팽

팽하게 갈려 온 논쟁적 사안에서 소신껏 표를 던져온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캐버너 지명

자는 전형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다. 캐버

너 지명자가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연방대법

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50) 연방대법관에 이어 

이번에도 50대의 젊은 인물을 지명했다. 뉴욕타임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앞으로 수

십년간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젊은 연방대법

관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캐버너 지명자는 지난해 밀입국 미성년자가 낙태를 

위해 이민자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

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캐버너 지명자는 이 판결

이 “미국 수용소에서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들이 요구

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냈

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공식 임명된다. 민주당은 대법

관 임명에 제동을 걸 태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

내대표는 “9월 이전에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성공회, 하나님 성 중립적 기도서 개정 논의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성공회 총회에서 

하나님의 성별을 담

지 않은 기도서 개정

을 논의 중이라고 지

난 3일 보도했다. 4일 

시작된 총회는 오는 

13일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진행된다.

성공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사용되는 기도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왕’과 같이 남성으로 부르고 

있다. 이를 ‘지도자’ 혹은 ‘창조주’처럼 성 중립적인 호

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기도서 개정을 요구한 윌리 개프니 텍사스 브라이

트신학대 교수는 “남성이 하나님과 같은 범주에 속한

다면 (남녀) 평등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며 “기도서에 있는 남성주의적 언어들을 바

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성공회에서 쓰이는 기도서는 1979년 미국성공

회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2030년까지는 현

재 기도서가 사용돼야 하기에 논의가 곧바로 기도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제프리 리 시카고 관구 주

교는 성 중립적 기도문이 이미 있는 만큼 기도서 개정

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회에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MeToo)’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

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관계자는 “성공회는 관구별로 독립적·

자치적이기에 미국성공회의 결정이 다른 나라, 다른 

관구 성공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손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반(反)이민’ ‘반

낙태’에 손을 들어주

는 판결을 연달아 내

렸다. 특히 반이민 판

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

가가 나온다. 미국 언

론들은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

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다 연

방대법원마저 보수화되면서 미국 행정·입법·사법의 

3개 기둥이 모두 ‘우향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슬람권 5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을 금지·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대 4’로 

결정됐다.

하와이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예멘 리비

아 소말리아 시리아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소송

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이슬람권 7개국

을 ‘무슬림 테러위험국’으로 지정하고 미국 비자 발급

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논란이 확산

되자 그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바꿨다. 현재 

시행되는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된 국가는 

이번 판결에 적시된 5개국에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모두 7개국이다. 하와이주는 북한과 베네수엘

라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이민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슬람권 5개국과 북한 베네수

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중단되거나 극히 제한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이민 제한을 지지했다. 와우(Wow)!”라는 글

을 올리며 반겼다.

연방대법원은 또 낙태 반대기관이 임신부들에게 낙

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

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도 5대 

4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팽팽했던 

연방대법원에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

법관을 지명하면서 5대 4 보수 우위의 구도가 형성됐

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옴 진리교 교주 23년 만에 사형집행

1995년 지하철 사린

(맹독성 신경가스) 테

러로 수천명의 사상자

를 낸 일본 신흥종교 

단체 ‘옴 진리교’의 아

사하라 쇼코(麻原彰

晃·본명 마쓰모토 지

즈오·63) 전 교주 등 

총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NHK가 6일 전했

다.

이들은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 살해 사건과 

1995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일으킨 주모자로 체포

돼 2006년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아사하라 전 교주와 간부 이노우에 요

시히로(48), 하야카와 키요 히데(68), 나카가와 토모 

마사(55) 등이다.

지하철 사린 테러 사건은 옴 진리교 신자들이 1995

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과 5개 차량에서 출근하

는 승객들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죽이

고 6300명 가량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종말론을 신봉

하던 이 단체의 신도들은 수차례 저지른 살인에 대해 

경찰이 옴 진리교 본부를 기습할 것을 알아채고 주의

를 돌리기 위해 이 같은 테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

다.

악명 높은 이 사건으로 아사하라를 비롯해 옴 진리

교 전 간부 등 1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하라는 재판 당시 

“자신은 일체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옴 진리교는 아사하라 전 교주가 1984년 요가를 수

행하는 도장(옴신선회)을 개설하면서 출발했다. 그는 

이후 단체의 명칭을 옴 진리교로 바꾸면서 ‘일본의 왕

이 돼 세상을 지배하겠다’며 종말론적 신앙론을 펼쳤

다. 이들은 초능력, 요가, 종말사상 등을 앞세워 청년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교세를 확대했다. 사린가스는 

물론 세균가스와 핵무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이 단체는 한 때 신자가 1만명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

려졌다.

中 전능신교 신자들 한국서 난민신청 급증

중국 사이비 종교

단체인 전능하신하나

님교회(전능신교) 신

도들이 한국 난민법

의 허점을 이용해 한

국에 정착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현행 난민법이 난민신청 오남용을 유도하는 만큼 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 후

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6개월간 월 43만2900원의 생계비

도 지원받는다.

더 나아가 국내 체류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허술한 난민법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르

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난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소송만 제기

하면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다. 심지

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

도 받아준다.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 행정소송 자체를 체류를 위

한 방편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63건에 불과했던 난민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423

건, 2015년 1220건, 2016년 3161건으로 폭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6년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 보고서를 

내고 “남용적 난민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진정한 난민에게 피해

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용적 난민신청이 외

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통제하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

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제도가 근본적으로 체류 연

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난민법의 부작용을 인

정했다.

전문가들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교묘하게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

담소협회장은 9일 “전능신교 신도들은 비자 없이 30

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다”면서 “이들은 

이의신청을 반복하며 5년 넘게 체류기간을 보장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한국에도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적지 않은데 중국의 시한부 종

말론 집단까지 가세한다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되겠느

냐”고 반문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도 “난민법의 맹점은 난

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고 그 처우

를 보장한다는 데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전능신교 

신도처럼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고 소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불법 난민을 

받아들인 후 각종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서 “서구의 실패한 난민정책을 한국이 답습해선 안 된

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에게 법적 지위를 

주지 않고 노동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난민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능신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난민법을 악

용하지 않는다”면서 “자세한 것은 법무부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알아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2017

년 12월 현재 난민심사 중인 중국인은 1119명이며 대

다수가 전능신교 신도다.

미-북,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

을 두고 미국 언론들

은 북미간 인식차에 

주목했다.

미 CNN 방송은 애

초부터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8일 평가했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덜

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

화'(CVID)를 요구하는 미국과 북미관계 수립을 앞세

우는 북한의 입장차에 주목했다.

CNN은 이번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북한으

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

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시각

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에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여전히 우

리가 중대한 보상을 해주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

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공동으로 움

직이고 모두 양보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

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출국 후 외무성 담화로 비난

한 데 대해 CNN은 협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미국

이 아니라 북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

은 모욕 또는 무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WP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그 자체의 부정적

인 톤보다는, 북한이 핵폐기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에 대해 여느 때보다 주목할 만한 신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일방적인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대화의 첫출발로 봤

다고 WP는 전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

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WP에 "확실히 그

들은 이것을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동시적인 접근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무성 담화를 보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합의 중 비핵화 일정으로 4가지 항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었고 

'비핵화'는 세 번째 항목에 있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북한 담화에서 '미국이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뤄두려 했다'며 '일

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큰 양보처럼 광고

했지만 가역적인 조치로, 핵시험장 폐기에 비하면 대

비조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그들은 핵실험장 폐기를 (외부에서) 인정하

는 것보다 더 큰 양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반도미래포럼 

김두연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더 큰 패키지'

의 일부로 봐 왔다고 설명했다. 평화체제 이후, 미군

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폐지된 후

에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여긴다고 그는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핵보유국이 그들 핵무기를 포기할 때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글로벌 무기 통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CNN은 두 명의 정부 관계자와 폼페이오 장관의 방

북 준비 과정을 잘 아는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 폼페

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등 비핵화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

상됐다고 전했다.



안조앤은 1905년 미국인 선교

사를 돕던 김은해와 김자혜의 첫 

자녀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김은

해와 김자혜는 그 후 미국에서 독

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안조앤은 6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의 손을 붙잡고 미국 상항으

로 이민 온다. 그 때가 1912년 6월

이었다. 

6개월 후 안조앤은 가족과 함께 

양파와 복숭아 재배로 유명한 중

가주 롬폭으로 이주한다. 아버지 

김은해는 이곳 김성오의 농장에서 

일하는 30명 정도의 한인노동자

를 위하여 조국의 음식을 요리하

는 농장의 숙수(요리사)였다. 어머

니 김자혜는 매일 저녁 한인 노동

자를 가정으로 초청하고,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다고 한다. 

롬폭 한인장로교 미션이 세워진 

때가 1913년 2월 23일이었다. 김

성오의 캠프 안에 예배당을 설비

하였는데 안조앤도 본 교회 창립

멤버가 된다. 미국 북장로교 가주

노회가 존 후드 라플린 목사를 파

송하여 한인 미션을 설립하고 민

찬호를 전도사로 파송했다. 라플

린 목사는 37년간 중국에서 사역

한 미국 북장로교 파송선교사였

다. 교회는 1918년까지 5년간 유

지됐다. 그런데 이곳은 미주 한인

들의 광복군 훈련기지로도 알려져 

있다.

10세던 1915년에 안조앤은 가

족과 함께 새크라멘토로 이주한

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수용하

여 공부하는 ‘원룸 스쿨’에서 공부

했다. 수업이 끝나면 안조앤은 부

모를 도와 농사일을 했다. 당시 1

백여 명의 홀아비 한인 이주민은 

한인이 경영하는 벼농장에서 노동

했다. 

안조앤은 새크라맨토 한인교회

의 풍금 반주자로 활동했고, 본 교

회에서 모이는 한인들의 모임에도 

불려 나가 풍금을 반주했다. 

김규현 목사가 안조앤을 인터뷰

한 내용에 따르면 안조앤은 모임

이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늘 연주

했다는 기억을 잊지 않았다.

1923년 안조앤은 가족과 함께 

오클랜드로 이주하면서 가족과 함

께 이곳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했다. 당시 오클랜

드에 거주하던 40여 명의 한인은 

대부분 세탁업에 종사하였고, 미

국인 가정집에 ‘하우스 보이’로도 

일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김은

해는 이곳에서 의류 가게를 했다. 

1912년에 창립했지만 본 교회 교

인은 20여 명에 불과했고, 담임목

사였던 임정구 목사 사택에서 예

배를 드렸다.

오클랜드에 이주한 지 2년이 되

던 1925년에 20세가 된 안조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촌 동생이

자 운송업에 종사하던 안영호와 

상항에서 결혼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항을 방문할 때마다 안

조앤은 도산을 자신의 가정에서 

모셨는데, 그때마다 교회와 민족

을 사랑하는 도산의 애국정신을 

배웠다. 1929년에 미국에 경제공

황이 있었을 때 안조앤은 영어가 

서툴고 가난한 한인들을 위하여 

자진하여 통역하고 서류작성을 도

와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힘썼다.

남편을 따라 안조앤은 1928년

에 나성으로 이주한다. 안조앤은 

1936년에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

오기까지 약 8년간 나성에서 거주

했다. 오클랜드로 돌아온 안조앤

은 민족 사랑을 펼친다. 1937년 

12월조 국민부담금으로 남편 안

영호가 2원을 냈는데 안조앤은 별

도로 1원을 1938년 2월에 냈다. 

1939년 5월에는 쿠바 교포 구제금

으로 1원을 기증했고, 그해 오클

랜드에 거주하던 최운백이 사망하

자 장비의연으로 1원 50전을 기부

했다. 

1939년에 대한여자애국단 오클

랜드 지부 임원 개선이 있었다. 이

때 안조앤은 재무에 선출됐다. 회

장에 안조앤의 어머니 김자혜가, 

서기에 임애성이 맡았다. 대한여

자애국단은 1919년에 조직되어 

조국 독립, 절약으로 독립운동 후

원, 국내 동포구제, 일화 배척, 독

립사상 고취을 목적으로 한다.

재미한인부인전도회는 북가주 

상항과 오클랜드에 재류하는 한국 

부인을 중심한 단체로 내지 전도

사업 등에 주력했다. 안조앤은 

1939년에 회원이었다. 당시 회원

으로는 안조앤 등 12명이 당시 쿠

바 동포 구제금을 기부했는데 그

녀는 1불을 기부했다. 1942년 성

탄절을 맞아 한국 광복군 위로금

으로 총 200여원을 모금하였는데 

이때 안조앤은 5원을 기부했다. 

황사용 목사가 오클랜드 한인감

리교회에 부임하면서 오클랜드교

회는 상항한인감리교회와 분리되

었고, 별도의 순회선교지역을 관

리하게 된다. 한인은 오클랜드를 

거쳐 가주 전역으로 노동일을 위

하여 흩어졌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한

인들을 돌보는 일은 순회목회자의 

몫이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순회교구 안에 있는 한인을 위한 

선교 중심지였다.  

38세였던 1943년 5월 2일에 안

조앤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의 

지역전도사로 임명을 받는다. 며

칠 전인 4월 29일에 안조앤의 삼

녀인 안수니가 가까스로 10대에 

들어선 13세의 어린나이로 사망

을 하였음으로 지역 전도사 임명

과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담임목사는 태평양 전쟁에서 

돌아온 박용학 목사였고 부목사는 

김창수 목사였다. 노신태도 안조

앤과 함께 지역전도사로 임명받았

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평신도가 일정 기간 훈

련을 받을 경우 지역전도사 임명

장을 받는데 이 임명장이 있는 자

는 지방 교회를 순회 방문하여 설

교하고 인근 지역에 전도도 했다. 

그런데 안조앤은 지방 교회에 순

회하면서까지 사역을 넓힌 것 같

지는 않다고 오클랜드교회 역사책

인 “받은 은혜, 섬길 사랑”을 쓴 박

규현 목사는 말한다. 

1943년 5월에 본 교회 담임목사

로 부임한 박용학 목사와 1943년 

10월에 부임한 김하태 목사, 1944

년 2월에 부임한 김태묵 목사, 

1945년 7월에 부임한 임두화 목사

에 이어 1948년 11월에 부임한 김

창수 목사에 이르기까지 1940년

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는 해리

슨 스트리트에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하였으므로 없다. 박규현 목

사에 따르면 위의 1940년대에도 

안조앤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였

다.  

안조앤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

회 부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 부인회를 통하여 안

조앤은 “우리 동포에게 구세주의 

복음을 전할” 목적을 실천하는가 

하면,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힘

썼다. 안조앤은 1944년에는 각지 

공금으로 1년치가 되는 12원 전체

를 기부했고, 안조앤이 소속한 부

인회는 매년 오클랜드 지역의 뷸

라 양로원의 제일 고령인 두 분에

게 성탄절 선물을 드렸으며, 1946

년에는 한국에 의류와 현금 100달

러를 기부했고, 1947년에도 기부

금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에는 부인회는 특별 모금액 중 27

달러를 해외선교부 여성국을 통해 

한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나성 중앙일보 2002년 10월 23

일에 소개한 “초기한인교회 탐방

(5)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기사

에는 1971년에는 상항한국인 연

합감리교회로 대부분 이적하고 노

정순, 정선희, 도산 안창호의 딸(

사촌 제수로 정정:편집자주) 안조

앤 등 노인 몇 명만 남아 교회를 

지켰다. 그 해 김창수 목사는 건강

상 사역이 어려워 사임하였는데 

그 때까지 안조앤은 전도사의 직

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핀 것으로 

본다.

1975년에 남편 안영호가 소천 

후 안조앤이 교회의 연로한 동포 

여성을 상대로 10여 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것도 안조앤의 전도사로

서의 사명에서였다. 

1997년에 향년 92세로 소천하

기까지 68년간 섬긴 오클랜드한

인감리교회에 안조앤은 자신의 재

산을 전부 기부하였고, 교회는 2

층에 ‘안조앤실’을 마련하고 청년 

예배실을 조성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4. 안조앤(1905-199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부모 따라 6세에 상항으로 이민, 교회 풍금 반주자로 봉사

대한여자애국단, 재미한인부인전도회 통해 구제와 복음전파

1943년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 지역전도사로 임명받아 사역 

안조앤과 남편 안영호
1913년에 조직되던 롬폭한인장로교회 

미션 앞줄 어린이가 안조앤으로 보인다. 

초기 오클랜드교회 부인회 및 여자애국단

우편 검정색 옷을 입은 분이 안조앤의 어머니 김자혜

안조앤실 (청년예배실)

해리슨 스트리트에 있던 

1940년대의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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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자질을 갖춘 리더가 

되라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목사들이 존

재한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목

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목회자들

은 격변하는 환경을 감지하는 데 

자주 실패하고 있고 그 결과 교

회는 늘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

을 하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 

‘목회자란 누구인가?’의 문제

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

해야 할 점은 목사의 신분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사의 자질의 

문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

니라 두 가지 모두 본질적인 것

이다. 왜냐하면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도 성경이 

부여한 권위를 깨닫지 못한 목

사는 맹목적이며, 신분만 유지한 

채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

질을 갖추지 못한 목사는 공허

하기 때문이다.

감정이입적 경청자가 되라

리더가 권위만을 내세우며 강

압적인 방법으로 군림하던 시대

는 지났다. 시대를 앞서는 리더

는 준비된 리더십으로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

르는 강물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가리켜 서번트 리

더라고 부른다. 그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또한 팔로워(follower)

들이 동기부여를 통해 성장하도

록 돕는다. 

서번트 리더는 교회나 사회조

직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실

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감정이입

적 경청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적 청취방법이란 청취

자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

고 그 의도와 입장을 이해하는 

참다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말

하는데, 현대 리더십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

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

리야 선지자처럼 잔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는 어떤 일

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다. 지금은 책임을 맡은 리더들

이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진정한 리더가 되라

AT&T에서 경영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

프 부회장은 1936년 발표된 헤

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 등장

하는 하인 레오의 모습에서 섬

기는 리더의 정의와 리더십의 원

리를 찾아냈다. 

소설속의 주인공인 레오는 허

드렛일을 담당하는 하인의 직책

으로 함께 순례단의 일원이 되

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레오는 

순례자들이 여행에 불편함을 느

끼지 않도록 헌신적인 봉사를 한

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오

가 순례단에서 사라져 버린다. 

레오는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레오의 존재를 느끼

지 못했다. 그러나 레오가 사라

져 버리자 순례단들은 오합지졸

이 되어 우왕좌왕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여행이 끝나고 

순례단의 최종보고를 위해 감독

기관을 찾은 일행은 순례 집단

의 하인이었던 레오가 감독기관 

최고의 지도자였음을 알고 큰 충

격을 받는다. 레오야말로 순례단

의 정신적 지도자요 진정한 리더

였던 것이다. 

평생 배우고 항상 소통하라

서번트 리더는 배우는 사람이

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

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Where three travel together, 

one will be my teacher). 서번

트 리더는 평생 배워야 한다. 배

우려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리

더의 자질이 없다. 서번트 리더

는 설득과 대화로 일을 수행한

다. 타이틀은 리더가 아니다. 높

은 지위에 있다고 큰 권력을 갖

고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무게

를 잡지 마라. 오늘 누구를 만나

든지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

는 귀한 인격체로 대하라. 

명령과 지시만을 일삼는 사람

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리

더는 항상 소통해야 한다. 서번

트 리더는 시인과 배관공이 되

어야 한다. 시인처럼 인생을 노

래하고 자신의 꿈을 개념화해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구

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배관공이 되어 문제가 생

긴 곳에서 바닥에 엎드리어 막

힌 곳이 없도록 손수 땀을 흘리

며 뚫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

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창

출하는 리더가 되라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사

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변하고 있

다. 어깨에 힘을 주는 보스형의 

리더보다는 섬김형의 리더가 존

경받는 시대가 되었고,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

고 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

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

한 연구 없이, 외적인 모습만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리

모델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은 

리더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기준

이다. 서번트 리더는 잘 듣는 것

을 통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청은 서번트 리더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

이다. 경청을 통하여 독창적인 

영역인 블루 오션을 창출하여 그

것을 발전시키는 리더가 되라.

경청을 위한 리더의 전략

경청이란 리더가 사람들의 마

음을 얻는 지혜이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

워야 한다(empty). 색안경을 끼

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이해

가 아니라 오해가 될 수 있다. 비

우는 것이 경청의 가장 핵심적

인 포인트이다. 경청이 안 된 이

유는 내가 인식해온 준거 틀이 ‘

모두 옳다’ 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

한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정해야한다(understand). 남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

대방보다 낮은 곳에 서야 한다. 

이해를 뜻하는 'understand'는 '

아래에(under) 서 있다(stand)'

라는 의미이다. 경청의 최종목적

은 이해이다. 이해하는 것은 상

대방보다 낮은 곳에 서는 것이

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서 끼어들지 말아야한다(don’t 

cut in). 인간의 뇌는 1분에 500

단어의 정보처리 능력이 있지만 

귀로 유입되는 정보는 1분에 

100단어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

서 ‘마음비우기’에 실패하면, 귀

를 통한 듣기보다 뇌를 통한 훨

씬 빠른 속도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여 결국 경청에 실패하게 

된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감정(emotion)을 살펴야한다. 

인간이 말의 내용을 받는다는 것

은 7%이고 38%는 말의 느낌을 

받는다. 나머지 55%는 표정이나 

제스처들이다. 감정을 살피는 것

이 진정한 이해이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맞장구

(headnodding)를 쳐주어야 한

다.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상

대방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

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점

점 더 많은 것들을 꺼내어 놓는

다.

시대를 이끄는 창의적인 리더

가 되라

서번트와 리더는 일반적으로 

상반된 개념의 단어로 여겨지는

데 상반된 두 단어가 창의적이

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해

서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낸 것이

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경청을 통해 Blue Ocean 

Strategy를 창출하는 Creative 

Servant Leader가 되기를 소망

한다. 

sondongwon@gmail.com

모든 것 포용하고 동기부여 통해 팔로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

경청함으로 독창적 영역 블루 오션 창출해 발전시키는 리더로

리더십 코멘터리 (68)

서번트 리더의 독창적 전략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몇 주 전에 차고 세일을 했다. 15년 넘게 한 집에서 살다보니 쓰지도 않

는 물건들이 쌓여서 차고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세 아이들이 

대학, 대학원을 마칠 때마다 집으로 가져와서 쌓아놓은 책이며 옷들도 차

고 구석에서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옷이나 구두는 한 번씩 도네이션도 했지

만 그래도 집안 구석구석 버리자니 아깝고 사용하지는 않는 물건들이 많았

다. 가끔씩 부지런한 형부가 한국에서 다니러 오실 때마다 치워주면서 좀 

버리고 살라고 하셨어도 버리려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성격이 깔끔한 둘째 언니가 몇 년 전에 본인이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물건 

정리하려면 힘들다고 옛날 사진도 다 정리하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만 

남겨 놓았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마침 방학 기간이어서 강의가 없으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마음먹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제일 많은 것이 잘 입지 않는 옷이었고 가방, 구두, 선물 받았지만 안 쓴 새 

물건들, 뜯지도 않은 비디오플레이어박스 등이 줄줄이 나왔다. 일단은 차고 

세일을 하고 남은 물건은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다. 15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할 때 침대, 옷장, 냉장고 등 큰 물건들을 이사 세일 해 본적은 

있었지만 막상 차고 세일을 하려니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준비하느

라 새벽 세시까지 잠도 못자고 차고 세일을 하기로 한 아침, 아직 물건을 다 

내어놓기도 전에 딸이 붙인 사인을 보고 차들이 집으로 오기 시작했다. 

집 앞 잔디에 침대 시트를 깔고 옷가지며 물건을 쭉 늘어놓고 가격표 사인

을 붙여놓았지만 사람들이 뒤적거리다 보니 물건들이 섞여서 가격도 잘 모

르겠고 서로 물어봐가면서 적당히 싸게 주기도 하였다. 스포츠 백 등 Free 

gift로 내어놓은 물건들은 5불 이상 구입시 주기로 했지만 1불짜리 물건을 

하나 산 할아버지에게 스포츠 백을 하나 드렸더니 다시 오셔서 너무 좋다

고 하나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다. 아침 시간이 지나가니까 날씨

가 더워지고 힘들어서 대강 정리하고 11시 정도에 차고 세일을 마쳤다. 물

건 판 총 수익금이 200불이었다. 

도와주러 오신 장로님 내외분도 집에서 안쓰는 남비 등 몇 가지 물건을 가

져 오셔서 한 쪽에서 팔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얼마 드리고, 둘러보러 온 친

구 집사님, 스낵을 싸온 친구 목사님 내외와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40불정도 남았다. 준비하느라 들인 시간과 토요일 오전에 바쁘게 움직인 것

을 생각하면 수익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일단 정리에 도움이 되었고 또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면 차고 세일이 보람 있었다.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쉬면서 앞으로 살날이 아직까지 살아

온 날보다 짧을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제 더 자주 더 많이 나누고 불필요

한 것들은 버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땅의 

것들을 다 놓고 갈 텐데 이민 가방 두개를 들고 와서 35년을 살다보니 너무 

소유한 것이 많아졌다. 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모여 산다는 생각도 했다. 

반나절 장사를 하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대하면서도 사람들의 성격이 느

껴져서 재미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붙여놓은 가격대로 다 주고 

사가서 뭐라도 더 싸주고 싶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깎고 또 깎아

서 얄미워서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제일 우스운 사람은 아들이 사

놓고 무슨 이유인지 안신은 새 운동화를 3불에 가격을 붙여놓았더니 그 운

동화와 내가 몇 번 신고 안 신는 운동화 두 개를 4불에 달라고 깎은 아저씨

였다. 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차고 세일 마칠 때까지 기다릴 거라

고 30분 정도 앉아 있어서 짜증이 나서 가져가라고 주어 보낸 사람이었다. 

또 한 아줌마는 1불짜리 하나를 사고는 free gift를 5개나 집어서 보다 못

해 이제 그만 가지라고 원래는 5불 이상 살 때 free gift 하나 주는 것이라

고 말해야 했다. 

정말 별 별 사람이 다 있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데 착하게 신뢰하며 따라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꼬치꼬치 따지고 자기 유

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

람들도 있을 것이다. 차고 세일 하는 것처럼 사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할 수

도 없고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품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실한 것 같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차고 세일

일상칼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가 초청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

미지도자 기도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뉴욕교협(회장 이

만호 목사)과 퀸즈교협(회장 오웬 

윌리엄스 목사), 한인사회와 미국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예배는 이희선 목사 인도로 

오웬 윌리엄스 목사와 이영훈 목사

가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

렘33:3)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

교회부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

어야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며 하나

님과의 직통전화 GER333을 소개

했다. 

이 목사는 “예레미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최

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보며 통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촉구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

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영훈 목사에 앞서 말씀을 전한 

윌리엄스 목사는 에베소서 4장을 

주제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

배소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전한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인데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은 말씀

대로 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

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신다. 분열은 미성숙한 신앙 모

습이다.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

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성령 안

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자”

고 전했다.

설교 후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

핵문제에 대해, 진유철 목사 △세계 

평화와 테러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Jeronimo Jimenez목사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해, 양승호 목사 △

세계선교에 대해, Joel Sadephal 목

사가 각각 기도 인도했다.

또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의원, 에드워드 브

라운스테인 주의회 의원, 카맨 찰스 

퀸즈노조위원장, 앤토니 앤드류 S/

E퀸즈 민주당 리더, 미셀 바흐맨 의

원 등이 축사했다.  

이날 찰스 노리스 Jr목사와 김영

환 전도사의 인도아래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했으며 쁄라중창단

과 여의도권사찬양대가 찬양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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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과

의 전쟁이 시작될 때, 어느 신문기

자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250만 인

구밖에 안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을 6일 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

이 “우리는 250만명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500만 명

의 전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긴다”

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

픔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은 반

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위대한 교

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도 유월절 행사 때면 무교병(누룩

없는 빵)을 자녀들과 함께 먹으며 

고달팠던 과거를 잊지 앉았기에 

오늘 세계를 장악하는 민족이 되

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

리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반

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총회차 워싱턴DC에 갔다가 잠시 

들린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돌에 

새겨진 문구가 제 가슴을 뭉클하

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던 한 나라와 단 한 번

도 만나본적도 없던 국민들을 지

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과 딸을 기립니

다”(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

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달려가 54,246명이 피흘려 죽었습

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들은 특히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68년 전 조국 대한민국에 6.25전

쟁이 일어난 지 두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남한은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부산 초

량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

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

로 겸비하여 매달려, 1주일을 금식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

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

다.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

켜주시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

게 하셨습니다. 여기 겸비할 때 베

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

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

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하7:14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모국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

리 민족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회개했습니다. 겸비한 자에게 베푸

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으로 

낙동강 전선은 지켜지고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입니

다.  그래서 한반도를 절반의 땅이

라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회복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을 우리는 회개하고, 겸비할 때 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군들 수만 

명의 사상자의 피가 한반도에 흐

르면서 비로소 미국과 한국은 혈

맹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을 통

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

셨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제가 몇 년 전 하와이에 가보니, 

하와이의 상권(경제권)은 일본인

들이 쥐고 있지만, 법조계의 판사, 

검사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2

명의 한국인들이 최초의 이민선 

Gaelic호를 타고 하와이에 와서 작

열하는 태양아래서 사탕수수밭 노

무자로 노예처럼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며 일당 겨우 69센

트를 받는 이민 개척자의 힘겹고 

외로운 삶의 역경을 뚫고 조국의 

광복을 일당 중 20센트를 독립운

동 자금으로 헌납하면서 하와이에

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조국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눈물

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

의 법조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50개주에 200만명이 흩어져 4800

여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

도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

녀들에게 요셉과 에스더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 받은 민족인 것

입니다.

68년 전 6.25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수십만의 고아와 과부가 길

거리를 방황하며 눈물 흘리던 슬

픔의 땅 내 조국을, 거지처럼 세계

인의 도움을 받고 원조의 손길을 

내밀었던 조국 땅을 우리가 하나

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니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요,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라

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27,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니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27,500불이 넘게 해주신 하나

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

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만큼 하

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25전쟁 후 30만의 고아가 길거

리를 헤맬 때 미국은 그들을 데려

다가 이 땅에 입양시켰습니다. 마

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듯 그 어

린아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

니다. 우리 조국은 미국에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수많은 미국

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 땅, 부모의 

곁을 떠나 6.25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조국 땅에 피흘리며 죽어갔

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

리 한국민족만큼 기도가 뜨거운 

민족도 없고, 우리 민족만큼 눈물

이 많은 민족도 잘 없습니다. 우리

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피난 보따리 짊어지고, 

자녀들을 업고 가는 긴 행렬을 TV

에서 보면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

지고 가슴에 긍휼이 불타오르는 

것은 그것이 68년전 우리의 모습

이었고 우리 부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긍휼의 

가슴을 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 것

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9번째 협력선교

사로 결정한 터키의 J선교사님은 

지금 시리아 난민선교를 하시면서 

이레학교를 만들어 난민 어린이들

을 돌보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

십니다. J선교사님은 우리나라가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의 

14,936명의 군인들이 와서 1,005

명이 피흘려 죽기까지 싸워준 생

명의 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

이 터키 땅에 선교사로 간 것은 사

랑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말씀

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

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에 파송되어 우리교회 평신도선교

사로 수고하시는 윤삼혁 장로님 

말씀으로는 에티오피아가 6.25전

쟁이 일어났을 때 6,037명의 왕실

친위대가 파견되었고 그중 122명

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그들은 한명도 포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터

키에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그리

고 UN16개국의 나라에 사랑의 빚

진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

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으

라고 세계의 경제부국이 되게 하

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이 미

국에 오게 하셨고 세계를 향해 선

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계선교의 마지막주자의 사명을 우

리민족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민족이 잘 감당할 

때, 강대국에 둘러 싸여 전쟁의 위

기 속에 있는 한반도를 십자가 복

음으로 통일시켜주시고 미국과 함

께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

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

드시 복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

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서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지도자 기도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지도자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와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등이 기도하고 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남북통일 이루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이하 미기총, 회장 황경

일 목사) 제20차 총회가 6월 25일

부터 사흘간 달라스 한인중앙연합

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에서 

열렸다.

총 120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 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있는 한인 목회자와 성

도의 연합 △2세 지도자들을 양성

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미기총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

라의 결집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

동전개.

또 미래 비전으로 △사무실 개설

운동 △전문직 사역자 양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 파악 

△50개주 교협, 목사회, 선교 단체

장, 교단장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 △선교사와 선교지역과의 교

류 등을 결의했다. 

미기총 제20회 조직보고는 다음

과 같다.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상임

회장: 김동욱 목사 △지역공동회

장: 서부-민승기 목사(수석), 동

부-이대우 목사, 중부-이성철 목

사, 남부-나성균 목사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 △지역총무: 조흥수 

목사 △서기: 김정국 목사 △부서

기: 최영일 목사 △회계: 김남태 

목사 △부회계: 김경열 목사 △감

사: 황경일 목사, 손상근 장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윤사무엘 

목사 △사무총장: 임형태 목사 △

서기: 박병섭 목사.

▲전국기도연대 위원회 대표: 한

기홍 목사 △사무총장: 임형태 목

사 △서기: 박형우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1988

년 미주 전역의 각 지역 교협회장

과 각 교단장, 교계 단체장을 지낸 

목사들의 친교 모임으로 시카고에

서 발족됐으며 1대 회장으로 박희

소 목사(뉴욕)를 선임했다. 

미기총은 20년 발자취 이야기 발

간을 위해 16회 정기총회에서 역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년 

동안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역원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역사편찬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역사를 정

리하며, 각 지회(교협, 목사회, 선교

단체)의 활동상황 및 회원들의 목

회와 생활을 수록했다.
<기사제공: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미기총 20회 정기총회, 새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20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국내 한인 목회자와 성도 연합”결의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재단(이사장 김영진 장

로) 뉴욕지부가 창립됐다. 이를 위

해 8일 오후 4시 뉴욕선한목자교회

(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창립예배

를 드렸다.

뉴욕지부장 이상호 집사는 “귀하

고 중요한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하

다”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부지부장에는 박준열 목사, 안찬수 

목사, 이재봉 목사가 선임됐다. 

예배는 박준열 목사 인도로 김영

호 장로, 메시지 장철우 목사(“그 나

라와 그의 의”, 마6:33), 봉헌기도 

이재봉 목사, 찬양 한문섭 테너, 축

도 김정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애국가 제창과 김영진 장로

가 대회사를 하고, 홍보영상을 상영

한 후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뉴욕한

인회 설광현 수석부회장, 뉴욕평통 

유은섭 선임부회장, OGKM 대표 김

호진 장로, UN세계고아의날 제정 

한국추진위원회 윤기 회장 등이 축

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뉴욕선

한목자교회에서 김영진 장로 일행

과 뉴욕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음의가

족’ 이사장 윤기 부부와 남북한나무

심기 운동(One Green Korea) 김호

진 장로 등이 동석했다.

<16면으로 계속>

뉴욕지부장 이상호, 부지부장 박준열 안찬수 이재봉 목사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

이 기념촬영 했다.

3.1운동 UN-유네스코 등재 뉴욕지부 창립
2002년 3월에 설립된 올네이션

스교회(담임 양춘호 목사)가 13년

간 있었던 데이톤(Dayton) 지역을 

떠나 뉴브런스윅(New Brunswick) 

지역으로 옮겨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첫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네이션스교회는 올해 5월에 

PCN(Presbyterian Church in 

New Brunswick)으로부터 예배당

을 구입했고 두 달에 걸쳐 건물 내

부 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드린 예배는 한 지붕아래 

세 교회, 세 다른 민족이 모여 세 

다른 언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로 드리는 아주 뜻 깊은 예배였다. 

특별히 1752년에 새워진 PCN의 

Roberta Kearney 목사는 축사 중

에 ‘올네이션스교회가 예배당을 구

입한 것은 자신들의 함께 드린 기

도에 응답’이었다고 말했다. 

키어니 목사는 “요즘 한참 재개

발이 진행 중인 뉴브런스윅 지역에

서 교회가 주차장이나 사업장으로 

팔리지 않기를 기도했고 예배당 건

물을 내어놓았을 때 올네이션스교

회가 처음으로 방문하고 구입하게 

됐다”며 감사하며 축복했다. 

또한 스페니시교회(Iglesia Jesus 

Cristo Reina)의 Rev. Ricardo 

Figueroa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참여해 이전예배를 축하해 주었으

며, 교회 이전 주중에는 많은 성도

들이 참여해 자신의 교회가 이사하

는 것처럼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

리고 예배 때는 전체 찬양팀과 댄

스 팀이 함께 해 예배를 축제의 분

위기로 만들기도 했다. 

이전 감사예배는 담임 양춘호 목

사의 인도로 빅터 김 목사의 기도, 

교회학교 어린이의 특송, Rev. 

Kearney와 Rev. Figueroa의 축사, 

스페니시교회 특송, 양춘호 목사의 

설교와 축도 순서로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 세 언어로 진행됐다. 

올네이션스교회 새 주소는 100 

Livingston Ave. New Brunswick 

NJ 08901 전화: (732)448-9632 

http://www.anmc.us/
<기사제공: 올네이션스교회> 

뉴브런스윅으로...한 지붕 세 교회 250명 참석

올네이션스교회가 뉴브런스윅으로 이전 첫 감사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

이 기념촬영 했다. 

올네이션스교회 이전 첫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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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제 3회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 3회 한국 CBS 복음성가 경연대회 본선 진출을 위한 복음성가 경

연대회(뉴욕라디오코리아 주관, www.nyradiokorea.com)가 뉴욕 뉴저

지 지역에서 열린다. 응시자는 개인과 단체 각 5분미만의 기성곡 혹은 

창작곡을 녹음(MP3, or MP4)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내야 한다. 참가비는 50달러. 1등 수상자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 및 트로피가 증정되며, 한국 본선 1등 수상자에게는 5천 달러와 

CCM가수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 본선은 10월 6일(토) 오후 5시 뉴저

지 리치필드 한양몰 누리홀이며 예선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인과 

단체 각 6명(팀)을 선발한다. 

▲문의: (718)358-9300(#159)

제 3회 “주 예비하신 집”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가 기획하는 릴레이 홈 테마 콘서

트 “주 예비하신 집” 3회가 7월 14일(토)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웨체

스터(651 Ashord Ave, Ardsley, NY 10502)에서 열린다. 초대손님으로 

이광선 정인영 찬양사역자도 공연한다.

▲문의: (646)258-4161 

스마트폰 80기 무료강좌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80기 무료

강좌가 7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열린다. 강

의 장소는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등록비 10달러. 강좌 이후에 더 배우고 싶은 앱이 있으면 전화

로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상담은 1시간에 30달러, 30분에 15달

러. 또 5달러에 강의 DVD도 제공받을 수 있다. CBSN 방송선교회원은 

무료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18)414-4848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 제 9회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나브로교회

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에 부회장 김종윤 

목사가, 부회장에 유병우 목사가 선

출됐다. 또 감사는 김정문 이병준 

목사가 유임됐다. 

신임회장 김종윤 목사(예수드림

교회 담임)는 “뉴저지목사회가 9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타 주와 비교

해 뒤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대 

회장님들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

앞으로 정치색 없이 교협과 두 바

퀴를 이뤄 잘 협력하며 회원확보와 

목회에 도움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

을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홍인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주헌 목사, 찬

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유

재도 목사, 광고 홍인석 목사, 축도 

이우용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재도 목사(직전회장, 땅끝교회 

담임)는 “두려워하지 말라”(수1:9)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설교로 과

연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

흥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목

회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면서 본문

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

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요청했

다. 

유 목사는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해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 같

다”며 “교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신앙고백이 더 중요

하다”고 말하고 “첫째, 하나님을 바

라보는 신앙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셋째, 동역의 신앙”을 

강조했다. 

2부 정기총회는 박근재 목사 기

도후 외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

택, 신회원 가입인준, 전회의록 낭

독, 회칙수정 및 개정, 사업 및 행사

보고, 산하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

사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신임

회장 취임 및 신구임원 교체, 안건

처리, 폐회 동의 선언의 순으로 진

행됐다.

신입회원은 총 11명이 가입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일(오늘의목양교회), 송재현

(뉴저지주사랑교회). 김재열(Red 

Rock Church), 백경명(뉴저지영생

교회), 송호민(한성개혁장로교회), 

김영록(YMAM PAP Haiti), 김준남

(그리스도생명교회), 오대석(엘림

선교회), 김동욱(복음뉴스), 김보라

(뉴저지벧엘교회), 김동건(새사람

교회)(이상 목사). 

회칙개정은 1년간 심의보류하기

로 했다. 

감사보고는 김정문 목사가, 회계

보고는 박영주 목사가 각각 보고했

다. 

8회기 뉴저지목사회 재정은 수입 

20,599.29달러, 지출 9,402.12달러, 

잔액 1,337.17달러로 보고됐다. 

8회기 뉴저지목사회는 5회의 세

미나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포

럼, 뉴욕목사회와 탁구대회, 목회자 

자녀장학금 수여, 남성목사합창단 

연주회, 미동부 4개주 체육대회 참

가 및 야유회 그리고 원로/증경회

장 오찬초대 등의 행사를 진행했

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영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VBS)가 

지난 6월 28일부터 사흘간 

“Shipwrecked”이라는 주제로 진

행됐다. 

오랜만에 영유초등부가 모두 참

여한 VBS로 사흘간 연인원 800여

명이 참석하는 열기를 보였으며 교

사와 자원봉사자들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총책임자 이명옥 전도사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VBS’라는 개념으

로 준비했다”며 “예상보다 많은 인

원이 참석해 예산을 초과했지만 후

원 또한 많아 다 충당됐다”고 밝히

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했다. 

유초등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영,유아부는 30일 하루

만 진행됐다. 

첫 시간에는 모두 모여 찬양과 

말씀을 듣고 각자 반으로 흩어져 

공과공부와 크래프트, 게임 등을 

했으며, 여러 기구를 이용해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가 연합해 영혼구원에 힘

쓰는 Love NJ가 주최한 어린이연

합 여름성경학교(VBS)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레오니아UMC

교회에서 열렸다.  

소 형 교 회 를  섬 기 고  있 는 

CSO(Church Support Org.)와 

CEF(어린이전도협회) 스태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21개 교회의 어린

이들과 유스들이 함께 이번 연합여

름성경학교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더욱이 영유아부(3-5세)와 아동

부(1-5학년)로 나누어 열린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총 21개 교회에서 

13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스텝

들 이  한 마 음 을  이 뤄 

“Shipwrecked”이라는 주제로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

참석교회는 은혜와사랑교회, 호

산나교회, 유영교회, 함께지어져가

는교회, 임마누엘교회, 길교회, 그

레이스벧엘교회, 임마누엘뉴욕교

회, 하늘샘교회, 예인교회, 하늘소

망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시나브

로교회, 그레이스장로교회, Christ 

Community Church, Grace 

Church, KCCNJ, C.S.O 등.
<기사제공: Love NJ>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가 매년 주최하는 여름 어린이성경

학교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열렸

다. 

이번에는 샬롯장로교회 예배당

을 임대하고 있는 엘카봇이벤젤리

컬처치(에치오피안 교회)와 함께 

진행해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매일 오후 5시에 모여 식사를 한 

후 찬양을 드리고 세 그룹으로 나

눠 공과시간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크래프트를 통해 실제 손으로 만지

고 만들어 교훈을 실감나게 공부했

다. 마지막 팀은 야드 활동을 통해 

친교를 다지고 단합하는 훈련의 즐

거움을 더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파선된

(Shipwrecked) 인생을 어떻게 구

원받을 수 있는가를 매일 실감나게 

배우고 모든 파선된 인생의 절대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

게 가르치는 시간을 마련했다. 

23일 토요일에는 파크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돌아와 푸짐한 식사를 

즐기고 맨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한 불우한 이웃과 북한 동포를 돕

는 헌금을 했다. 적은 정성이지만 

어린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교

훈의 시간이 됐다.

이번 성경학교는 총책임자 정준

승 목사의 지휘 하에 노태훈 집사

가 부지휘를 맡았으며, 에치오피안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도 참여해 철

저히 준비했다. 

예배 메시지는 곽선신 전도사가 

전했으며 저녁식사는 여전도회 특

히 교육위원장 전오현 장로 부부의 

철저한 헌신으로 맛있게 준비됐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교협과 두 바퀴로 최선 다하겠다”

퀸즈장로교회 연인원 800여명 참석

Love NJ 연합...21교회 130명 참석

샬롯장로교회, 에티오피안 교회와 함께

여름방학시작 VBS와 함께!

뉴저지한인목사회 신임회장 김종윤 목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친구들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크네시아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9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VBS 첫 시간에 참석 어린이들이 교사의 인도에 따라 찬양하고 있다. 

Love NJ가 주최한 연합VBS에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샬롯장로교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참석자들과 교사, 헌신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은 할렐루야 뉴욕복음

화대회를 위해 총 6회의 준비기도

회를 가졌다.

지난 26일 4차 준비기도회는 친

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롱

아일랜드지역에서는 7월 1일, 그리

고 5일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

성 목사)에서 마지막 기도회가 열

렸다.

4차 준비기도회는 빈상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 성경봉

독 이계훈 장로, 특송 이희상 장로, 

설교 문석호 목사, 특별통성기도 

박마이클 목사 이주익 장로 박진하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송병

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보라, 지금은....”(

고후6: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 하나

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시대지만 

사회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구

원, 은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

혜에 감사하며 언약의 말씀에 충실

해서 이방의 빛을 세우는 이민목회

자들의 열매를 많이 맺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를 나흘 앞두고 열린 마지막 

6차 기도회는 지난 5일 하크네시

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

렸다. 

전광성 목사 인도로 기도 권금주 

목사, 설교는 최창섭 목사가 했음 

특별통성기도(한준희 목사, 송윤섭 

장로, 윤오성 목사, 양승호 목사), 

허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최창섭 목사는 “기도응답의 큰

일들”(삼상7:5-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삼상 4장에서 이카보드

의 시작이 7장에서 카보드로 바뀌

었다”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

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어떻게 해

야 카보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 대해 “첫째, 지도자들이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적 순종을 해야 한다. 둘째, 함께 

모여야 한다. 셋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

다”고 역설했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준비기도

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며 “준비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일만 남았다”

고 말했다. 또 강사후원금에 대한 

루머를 해명하고 “주시면 받지만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한인목사회 신임회장 김종윤 목사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총6회

지난달 27일 미동부극동포럼(회

장 박선양) 회원들이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하고 예

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박성원 목사 사회로 

이영만 목사(사무총장)의 기도 후 

고문 방지각 목사가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본문으로 "이 사람도 아브

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제목의 설

교 후 박선양 장로가 박성원 목사

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 목사는 “뉴욕나눔의집은 경

제가 어려운 중에도 미주한인사회

에 노숙자와 중독자를 치유하고 회

복시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립과 

재활이 되도록 돕고 있다”며 “비영

리기관에 동포사랑 나눔 실천으로 

교회들과 각 기관 단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적극 후원협력해줄 것

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미동부극동포럼,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6일 새소망

승리교회에서 6월 월례모임을 가

졌다. 이날 10월 과테말라 단기선

교 준비와 2018년 상반기 회계보

고를 했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월례회로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밖에서의 

사역 즉, (아동)후원자를 찾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홍보를 위해 본 기구의 “웹

사이트(breadngospel.org)에 관심

을 갖고 활용하기”를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설

교 박이스라엘 목사, 합심기도인도 

전희수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새소망승리교

회 담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

배자”(요4:19-26)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말

씀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는 첫째,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

는 자이며 둘째, 영으로 예배하는 

자 셋째,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12년을 교회를 다니

고 헌금을 하고 선교도 6번이나 다

녀온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를 봤다”며 “하나님은 우

리가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수할 수 있지

만 예수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받

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

다”고 말했다.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전희수 목사의 사역보고, 권금

주 목사의 회계보고, 이찬양 간사

의 광고, 김사라 목사의 폐회기도

로 마쳤다.

1-5월 회계는 △일반회계 수입 

8,934.58달러, 지출 3,719.60달러, 

잔액 5,214.98달러. △아동후원은 

9,1110달러 송금(4월18일), 잔액은 

5,041.31달러가 남았다고 보고했

다. 

2018년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 단기선교(10월 1-5일)에

서는 부뚜막&화장실(1가구당 제

작비 700달러) 제작을 지원하며, 

지난해 지원한 7개 중 1개의 부뚜

막&화장실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

다고 이찬양 간사는 밝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주요 

사업은 아동후원으로 현재 콜롬비

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중원 최

은실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형

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

영진 황은숙 선교사), 과테말라(장

경순 박윤영 선교사)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 아동당 후원비는 월 30달러. 

자세한 문의는 (917)862-0523(회

장), (646)270-9771(사무총장), 

(917)656-0176(간사)에게 연락하

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www.chpress.net

west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통일선교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통일선교세미나를 14일(

토) 오전 8시20분부터 10시까지 본교회 친교실에서 ‘변화하는 한

반도 정세와 기독교인의 준비’라는 주제로 갖는다. 본교회 북한

선교팀과 갈렙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김

의혁 목사(전 하나원 하나교회 담임).

▲문의: (818)271-1032

제8회 사모블레싱 나잇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는 제8회 사모블레

싱나잇 행사를 17일(화) 오후 6시 30분 미주비젼교회(담임 이

서 목사)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번 CTS America와 

교협이 함께 주관한 미자립 교회후원을 위한 ‘희망나눔 콘서트’

를 통해 얻어진 후원금과 수익금 6000불을 약12개의 교회에 나

눌 예정이다.

▲문의: (213)255-0296 박재만 목사(기획담당 부회장) 

제 7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제 7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미주성경적상담학회 주

관으로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주강사는 전형준 교수(백석대학교, 성경적상담학회 회장)이며 

강윤경 박사(롯데월드타워 상담센터장, 나사렛대학교 외래교

수), 박병근 목사(향기나는교회 담임)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문의: (714)864-7540

동양선교교회 설립기념 박종호 찬양간증집회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설립 48주년 기념 박종호 찬

양간증집회가 18일(수) 저녁 7시에 열린다.

▲문의: (323)466-1234

조혜련 집사 초청 특별금요집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초

청 특별금요집회를 ‘유쾌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20일(금) 저녁 7

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23)225-9191

라팔마연합감리교회 2018 부흥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는 2018 부흥회를 ‘너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라!’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까

지 개최된다. 일정은 13일(금) 저녁 7시30분, 14일(토) 오전6시, 

오후 6시, 15일(주) 오전 11시30분.

▲문의: (714)226-0300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

서트를 15일(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에서 갖는다. 

▲문의: (323)731-7724

윌셔연합감리교회 미국회중 88주년 설립기념예배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미국회중(MEM) 설립 

88주년 기념예배가 15일(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문의: (323)931-9133

담임목사 청빙
미국장로교(PCA) 한인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는 5대 담

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5

년 이상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목회한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자로 미국장로교(PCA) 한인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가

입이 가능한 미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이다. 제출서류는 지원

서(www.inlandchurch.org에서 다운로드), 이력서(가족사진 첨

부), 목회계획서, 목사안수증명서, 최종졸업 및 학위증명서, 1년 

이내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및 영어설교 1편, 한글본인소개

서, 3명 추천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inland 

Church(Attn: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문의: (909)622-2324, 622-9681

'노숙자 임시 쉘터 조례안 저지 7

차 시민집회'가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 윌셔와 벌몬트 교

차로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풀뿌리 시민운동 모임인 윌셔커

뮤니티연합(WCC) 주최로 열린 이

날 집회에서는 전날 LA시의회가 

LA 한인타운 임시 쉘터 조례안을 1

차 전체 표결에서 승인한 것은 유권

자와 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

라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허브 웨슨 LA시의장

이 기존 추진안을 수정했지만, 결국 

한인 타운만이 아닌 '10지구 전체에 

걸쳐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근본적인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커

뮤니티를 존중하라' '웨슨 주민소환

(RECALL WESSON)' '웨슨 탄핵

(IMPEACH)' 등 구호를 1시간 30분 

동안 반복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베니스비치 

임시 쉘터 반대위원회(Fight Back 

Venice), 링컨하이츠 보호연합

(CPLH) 관계자, 인권변호사 등이 

무대에 올라 연대를 강조했다.

이들은 2만 명이 넘은 LA시 노숙

자 문제의 책임은 시장과 시의원들

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릭 가세티 시장 취임 이후 시정

부와 시의회가 각종 난개발을 승인

해 저소득층을 거리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크리스탄 리 베니스비치 쉘터 반

대위원회 공동대표는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실태를 보면 다른 도시는 

노숙자가 줄었지만 유독 LA만 늘

고 있다"며 "LA시정부가 (노숙자) 

정책 실패를 하고선 이제 와서 우

리한테 님비(NIMBY)라고 한다. 모

욕이고 우리는 화낼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인권변호사인 레오 테럴은 "허브 

웨슨 시의원은 한인타운을 존중하

지 않은 채 주민을 갈라놓았다. 임

시 쉘터는 10지구 전체를 놓고 정

당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아 선

정해야 한다. 한인타운에서 이득만 

챙긴 웨슨을 당장 주민소환(recall) 

하자"고 말했다.

부에나파크 시의원 출마자로 LA

타임스 전면광고로 7차 시민집회를 

알린 박영선 변호사는 "이번 문제

는 다분히 LA 한인타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가 살고 있는 오

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시에도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라며 “한인사회 구

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면 권리를 찾

을 수 있다. 부에나파크 한인사회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셔커뮤니티연합은 시민집회와 

별도로 웨슨 시의장과 대화를 계속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한

인 타운내 홈리스쉘터 설치를 반대

하기위해 모인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인커뮤니티를 무시하고 이일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라 말하며 “허브웨슨 시의장의 방

식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일을 위해 교계

가 나섰으면 좋겠다”며 “한인커뮤

니티에 대한 이슈인 만큼 목회자들

이 예배시간에 한인타운을 위해 기

도하는 시간을 교인들과 함께 가졌

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커뮤니티를 존중하라’

한인타운 홈리스셸터 반대 7차집회가 윌셔블러버드와 벌몬에비뉴가 만

나는 지점에서 열렸다

LA 한인타운 홈리스쉘터 반대 7차 집회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연방하

원 39지구 본선에 진출한 영 김 후

보를 위한 기금모금 행사가 지난

달 29일 아로마 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 김 후보는 지난 

예선에 보내준 한인들의 성원에 감

사하다며,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

도록 더 많은 지지와 후원을 당부

했다. 

영 김 후보는“아무래도 11월선

거가 예비선거보다는 쉽지 않다. 

많은 한인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라는 마음으로 킥오프를 준

비했다”며 “연방하원위원을 함께 

만드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예비 선거를 위

해 교계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

셨다”며 “11월 선거 당선을 위해 

교계가 유권자등록 홍보 등 지속

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박준호 기자>

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기금모금 행사

영김 연방하원의원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을 찍고있다

“열린 마음으로”...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 참석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긴급히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브리

지 홈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인사회 주요 6개 비영리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서 허브웨슨 LA시의회 시의장이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  건국 70주년 기념 로스엔젤

레스 포럼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들

을 긴급히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

주시설인 ‘브리지홈이니셔티브’에 

대한 한인사회 주요 6개 비영리단

체들이 한인타운 내 노숙자 임시 

시설 설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고 나섰다.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

소년회관(KYCC), 이웃케어클리닉

(KHEIR) 한인가정상담소(KFAM),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민족학

교(KRC) 등 6개 주요 한인 비영리

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28일 

KHEIR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LA 시정부와 시의회가 노

숙자 시설 설치와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한인타운 내 노숙자 임시 시

설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 비영리

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한인타운 

커뮤니티가 LA시의 버몬트+7가 

부지 노숙자 시설 건립안에 강하

게 반발한 것은 사전 주민의견 수

렴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강행됐

기 때문’이라며, LA 한인타운을 포

함하는 10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허브 웨슨 LA 시의장이 한인타운 

부지만을 명시한 10지구 노숙자 

시설 설치 조례안을 대체하는 새

로운 조례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한인 단체들과의 중재 협의에서 한

인타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절

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약속한 것

을 고려해 타운내 노숙자 시설지

지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허브웨슨 

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벌몬

트와 7가에 세우려고 했던 홈리스 

쉘터건립 추진계획 발표에 대해 사

과하며 한인타운은 물론 10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쉘터 설치를 위

한 주민공청회와 워크샵 등을 시

행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웨슨 시의장은 10지구 내 

설치하게 될 시설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쉘터 선정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

을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

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인커뮤니티가 홈리스쉘터 설치

에 대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타 커뮤니티 역시 쉘터 설치에 대

해 부정적”이라며 “홈리스쉘터 설

치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

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LA의 모든 곳

에서 쉘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커뮤니티에 쉘터 설치

를 한다는 것은 LA의 문제해결을 

한인들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LA에서 한인들이 리더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라 말했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은 홈리스들 

중에는 렌트비를 마련하지 못해 거

리로 나와야 하는 자들도 있다. 그

들이 쉘터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보

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

다.
<박준호 기자>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

념사업회(LA 회장 최학량)는 6월 

30일 오전 10시30분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건국 70주

년 기념 로스앤젤레스 포럼을 "아!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역사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무조정실 정책조

정 차장(차관급)을 지내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본부의 신철식 

회장이 포럼에서 강연했다.

신철식 회장은 “미국과 UN을 권

위 있게 다룬 이승만의 리더십은 

청빈한 국제적 리더십이고 국제관

계 설정에서 리드하는 주도형 리더

십으로 국민들에게는 경제와 자존

심과 미래전략성과 경제적 과학성, 

인물구축성을 함축하고 국민의 정

체성을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삼도 이상의 

인사와 최학량 목사의 사회로 진

행됐고 김혜성 목사가 말씀을 전

하고 목사장로중창단이 찬양을, 김

평우 변호사가 축사를, 문무일 상

임이사가 강사를 소개하고 이기홍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이승만건국대통령기

념사업회>

한인 6개 비영리단체 홈리스 쉘터건립 지지

건국7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 포럼

갈보리믿음교회 은혜로운 찬양의 밤에서 강진웅 담임목사가 출연자인 알

리 자매와 나윤권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은혜로운 찬양의 밤’ 콘서트를 지

난 6월 29일 오후 7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갈보리믿음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강진웅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찬양의 밤에는 가수 나윤권과 

알리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찬양과 자신의 히트곡을 불렀다. 알리 자매는 

“저희교회 예배특송과 찬양집회 특송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이곳의 무대는 

특별한 거같다”며 “오늘은 공연을 하기위해 참석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갈보리믿음교회 은혜로운 찬양의 밤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15

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장로

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제 

171차 소망교육세미나를 개최했

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한인간호사 

학술대회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유분자 이사장과 에린 김 사회복

지사 강사로 참여했으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와 ‘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 를 주제

로 강의했다. 

소망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소

망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뉴욕

지역에서도 소망소사이어티와 같

은 사역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라

는 20여 명이 별도로 모여 내년에 

소망 지부를 세우는 계획을 논의

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소사이어티 제171차 소망교육세미나에서 유분자 이사장이 강의하

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퀸즈장로교회서 171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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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연합기관 관계자들이 한자

리에 모여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

기독교연합(한기연) 관계자들은 3

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

협)가 주최한 수련회에 참석해 “하

나가 되는 일에 힘쓰자”고 다짐했

다.

‘남북 평화시대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이날 

수련회에는 분열된 한국교회가 남

북 화해시대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넘쳤다. 

이성구 한목협 대표회장은 “나눠진 

교회 연합단체들이 조속한 시일 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속한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연합 없이 

민족 통일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날 2부 발제자로 나선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사무

총장 역시 “한국교회가 남북 평화

시대에 대비해 하나 되는 연합운동

에 힘쓰고 하나의 북방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그러기 위해선 연합기관의 난립을 

벗어나 대연합을 구현해야 한다”며 

“대연합은 공교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 총무이기도 한 변 사무총

장은 이후 진행된 교계 연합 기관

장 토론회에서 “연합을 위해서라면 

(한교총) 이름도 내려놓겠다”며 “

적극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하

고 협조해 하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기연의 

최기수 목사 또한 “다 내려놓겠다”

며 “한기총, 한교총 등 2개 기관과 

조건 없는 연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황덕광 목사는 한국

교회의 분열 역사를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한기총도 내려놓고 연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며 “낮아지도록 몸부림치겠다”고 

했다.

이들 세 기관의 연합 얘기는 올 

들어 꾸준히 나왔다. 지난 5월에는 

각 기관 통합추진위원들이 모여 한

국교회 통합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

했다. 합의서에는 “분열과 갈등으

로 하나 되지 못함을 깊이 자성하

고 회개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모

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과 일치

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내용이 담

겼다.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

벌 준비위원회’(가칭)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서울·경

기 지역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발대식에서 

대회장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한 전도 집회

로서의 페스티벌’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

벌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

모 집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이 현장을 찾아와 결신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대

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아시

아총괄디렉터 채드 해몬드 목사는 

“세계 각국에서 집회를 개최해 오

면서 사람들이 운집하는 규모에도 

놀랐지만 성령님께서 그 도시와 성

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

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서의 집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로 모으는 기회가 됨은 물론 한국

교회로부터 BGEA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확인하는 기회도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

스티벌 사전대회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여성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한

편 다음 달 중순까지 위원회 조직

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나설 계

획이다. 

대학생·청년분과위원장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는 “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를 통해 연합운

동이 중요함을 깨달았다”며 “목회

자를 시작으로 각 분야 지도자, 평

신도 공동체에 페스티벌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행사 뒤 복음을 접

한 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체계적

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을 무조건적 배척 대상,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편견 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도

록 ‘열린 마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2018 총회이슬람대책아카데미가

개최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

교회(한규삼 목사)에서 만난 노태

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이

슬람대책위원장에게선 단호한 결

의가 엿보였다. 예장합동은 한국교

회 안에서 보수적 신앙을 강조하며 

타협보다는 시대에 물들지 않는 기

독교 정체성을 고수해 왔다. 이슬람

에 대한 대응에도 그 기조가 반영

됐다.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이슬람

대책위 조직을 결의한 후 대책위의 

연구 및 세미나 활동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노 위원장은 “최

근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로 인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급

격히 늘었음을 느낀다”며 “아카데

미가 이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카데미에선 현지 이슬람 전문

가들이 잇따라 강단에 올랐다. 이집

트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41년째 

사역 중인 김신숙(69·여) 선교사는 

‘이슬람의 현실과 선교적 대안’을 

강의주제로 택했다. 그는 “최근 젊

은 무슬림들은 서양문화를 받아들

이며 세속화되는 경향, 서방과 기독

교 문물을 철저히 적대시하는 원리

주의자들로 양극화돼 있다”며 “이

슬람국가(IS)의 출현과 내전,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한 무슬림 간의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기독교에 관

심을 갖는 무슬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무슬림이며 증가율은 타

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이는 피

할 수 없는 현실인 동시에 무슬림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고 강조했다.

난민사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선교사는 지난 2월 그리스 아테

네에서 열린 난민사역포럼 현장을 

소개하며 “무슬림 난민 중 다수가 

무신론자로 전락하거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민족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이 땅을 

찾은 이들의 다수가 이슬람권에서 

왔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존을 위

한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

다.

이어 등단한 강사는 시아파 무슬

림으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 

영국에서 무슬림 전도사역을 펼치

고 있는 이란 출신의 아즈베리(가

명) 목사였다. 그는 “알라가 명령한 

대로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살다 1997년 영국 유학시절 기독교

인인 아내를 만나면서 삶의 전환점

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어려서부

터 이맘(이슬람 지도자)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타락해 성경을 부패

시켰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기독

교가 거짓 종교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었다”면서 “이를 아내에

게 확인시켜 주려고 성경을 연구하

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즈베리 목사는 “많은 사람이 ‘

알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

일한 신(神)’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며 알라는 ‘이슬람의 

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원론

에 대한 차이도 짚었다. 그는 “이슬

람교에선 알라를 위해 거룩한 전쟁

(지하드)을 하지만 기독교에선 하

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신

다”면서 “이슬람교에선 천국에 가

기 위해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 하

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의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신다”

고 설명했다.

영아세례는 가능한데 아동세례

는 안 된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한

국 주요 장로교회의 현실이다. 만 

0-2세 아기를 지칭하는 영아는 부

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을 수 있

으나 3-14세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세례 대

상에서 빠져 있다. 세례를 받지 못

했으니 성만찬에도 끼지 못한다. 소

외감이 상당하다. 어린이들은 만 

15세를 넘겨야만 신앙고백 후 세례

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

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 주최로 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서 열렸다. ‘모든 어린이에게 세례

를!’이란 구호가 내걸렸다. 공청회

에서는 어린이에게 특별히 세례를 

주지 않을 성경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미국 영국 독일 장로교들

은 물론 국내 감리교 침례교 순복

음 교단에서도 아동세례가 진행되

고 있음이 보고됐다. 유아세례와 아

동세례를 구별하지 말고 전 연령대

에 세례를 주어 단 한 명이라도 복

음으로 이끌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양금희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먼

저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아는 아기란 뜻으로 만 0-2세를, 

유아는 유치원을 다니는 3-6세로, 

아동은 초등학생인 7-12세로 본다

고 했다. 어린이가 좀 모호한데 청

소년기 이전의 만 12세 이하를 통

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동복지

법에선 18세 이하 미성년을 가리키

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양 교수는 ‘아

동’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

했다.

성경에는 아동세례에 관해 직접

적 언급이 없으나 예수님은 “아이

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고 꾸짖었다. 박경수 장신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마태복음 19장 13-14

절의 “그때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

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

니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인용했

다. 박 교수는 이를 “유아와 아동들

이 세례와 성찬의 복된 자리에 오

는 것을 금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

고 해석했다.

교회학교 침체에 따른 현실적 이

유도 추가됐다. 서울 온무리교회 조

용선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에 보고

된 교회학교 교세 현황을 소개했다. 

2000년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총 60만1822명이던 학생이 2016년

엔 38만1809명으로 줄었다. 조 목

사는 “한 아이를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면서 “

교단 헌법을 근거로 만 15세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신앙을 자녀의 뜻에 맡

기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만 15세 

이상으로 세례 나이를 제한하면 오

히려 자녀의 자유의지를 방해한다

는 지적도 나왔다. 조 목사는 “아동

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가 함께 서로 배우며 신

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데서 한국교

회 위기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

다.

9월이면 주요 장로교단들이 일

제히 정기총회를 연다. 한 해 살림

을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

는 정기총회는 교단의 모든 역량

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

만 총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는 고어(古語)가 많다. 다음세대와

의 소통을 위해선 순화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용어를 쉽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건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다. 지금의 회의용어는 총회 

대의원(총대)들만의 전유물이 됐

다. 이질감을 주는 용어는 도처에 

널려 있다. 우선 정기총회에서 다

뤄 달라고 노회들이 상정한 회의

안건인 ‘헌의’만 해도 조선시대 때 

쓰던 단어다. ‘윗사람에게 아뢴다’

는 뜻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가 노회 형태로 있던 1909년 ‘예수

교장로회조선노회’ 3차 회의 때 처

음 등장한 후 지금까지 원형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 ‘촬요’도 낯설다. 

주로 노회가 회의를 마친 뒤 총회

에 보고하는 자료를 촬요라고 하

는데 ‘요점만 간추려 모았다’는 의

미다. 사회에선 이미 사어(死語)가 

됐다.

정기총회에 처음 참석한 신입 총

대들이 낯설어하는 용어는 ‘흠석사

찰’이다. 정기총회 개회와 동시에 

총회 집행부가 직접 임명할 정도

로 중요한 흠석사찰은 회의장 질

서를 유지하는 요원을 말한다. 용

어도 어색하지만 회의장 질서요원

을 총회 집행부가 임명하는 것도 

구식이다.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들

에게만 사용하는 ‘증경’도 어색하

긴 마찬가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통합 총회가 증경을 모두 ‘전

(前)’으로 바꾸기로 결의했지만 여

전히 총회장에겐 증경이 따라다닌

다.

회의 진행법에도 구습은 남아있

다. 대표적인 게 “가(可) 하시면 ‘

예’ 하시오”다. 이 표현은 안건 토

의를 마친 뒤 총대들의 의사를 확

인할 때마다 총회장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거 한국말이 서툰 선

교사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실수

를 줄이기 위해 물어보던 일종의 

확인절차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교단별로 용어를 현대화하려는 

작업이 없지는 않다. 예장통합 총

회는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를 두

고 용어 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장고신 총회도 2015년 용

어 개혁을 단행했다. ‘헌의’는 ‘상

정’으로, ‘촬요’는 ‘요약’으로 사용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시도가 교단

별로 진행되다 보니 확산엔 한계

가 있다. 100년 넘게 사용하던 말

인 만큼 대체하는 데 어려움도 따

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도를 위해

선 용어 순화를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성석환 장로회신학대 교

수는 “사회성이 없는 언어는 소통

도 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도 사

실 의미가 없다”면서 “복음을 전해

야 하는 교회의 언어가 어렵고 오

래된 말이라면 복음이 시민사회 

공론장으로 진입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

념관에서 ‘한국교회 대북 협력 지

원 사업의 회고와 방향모색’을 주

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북지

원 연대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은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사무총장은 1989년 시작된 교계의 

대북지원 형태를 초창기(1989-

1995) 확산기(1996-1999) 분화기

(2000-2007) 정체기(2008-2012)

로 구분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을 제시했다. 그는 “초창기 긴급구

호에서 시작된 대북지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지원 성격으로 변

화됐다”면서 “지역과 사업에서 중

첩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점차 지

원 주체별로 특화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고 분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교회가 장기간 

대북지원에 참여했지만 반공시대

의 적대적 대북관을 극복하진 못

했다”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원칙, 통일선

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

다. 이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전략·전술이 필요한 만큼 협상력

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

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양창석 선양하나 대표는 “향후 남

북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면서 “북한 내 시장화 

촉진에 따른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비즈니스 선교모델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옌볜과기대 교수를 지낸 정규재 

서울 강일교회 목사는 논찬에서 “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라는 변화의 시대 속에 평화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 적

극적 교류 협력으로 평화구축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

리는 퀴어축제에 맞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행사가 서울 덕

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다. 오

후 1시부터 개최되는 반대집회는 

개막식과 기도회, 퍼레이드, 문화

행사 순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광장 퀴어축제반대국민대

회 준비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

구 여전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

최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

시키고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나쁜인권조례 제정을 합리화하는 

퀴어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기독교

와 천주교 불교 유교가 공동으로 

국민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

혔다.

개막식은 대회사 격려사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교회 연합예배 후 대한문을 출발

해 숭례문과 서울광장 광화문을 거

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퍼

레이드를 펼친다.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연도 준비돼 있다. 

최기학 대회장은 “이번 국민대

회는 교계 순서를 대폭 줄이고 문

화행사와 축제 중심으로 개최한다

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면서 “국민

대회에서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

성애자를 사랑과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

임 대표도 “일부 진보적인 지방자

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며 자기 자녀에게 

권하지도 못할 동성애를 남의 자

식에게 권장하고 있다”면서 “동성

애라는 서구의 퇴폐문화로부터 가

정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가 앞장설 때”

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위는 다

음 달 8일을 ‘가정 성결주일’로 지

킬 것을 전국 교회에 요청했다.

한교총-다 양보, 한기총-더 낮아..., 한기연-다 내려...

2020 F. 그레이엄 페스티벌 준비위 발대식

보수 교단도 이슬람 시각 바뀐다

어린이는 만 15세까지 기다려라?

“古語는 총대 전유물·세대 간 불통”

“대북지원 연대체 구성·통일선교 전략 필요”

서울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문화행사로

한목협수련회 ‘남북화해시대 교회 연합’ 의지

대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 열정 회복 계기로”

배척→복음화 대상…예장합동 총회이슬람대책아카데미

영아에게는 세례…예장통합 공청회서 논의

100년 넘은 교단총회 9월 시즌 앞두고 “순화” 목소리

한교총 ‘대북 협력 지원 사업 회고·방향’ 심포지엄

14일 서울광장…기도회·퍼레이드 등 6시간 진행

신학 전공 대학교수를 일선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트렌드가 이

어지고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

온 지 130년을 넘기면서 개척이나 

부흥을 중시한 전임 세대들이 물러

나고 후임 목사들은 교회를 안정적

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신학

적으로 성숙을 추구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말씀 위주의 지적인 설교를 바라는 

성도들의 갈망도 교수를 목회현장

으로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울 소망교회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둔 김지철 목사 후임으로 장로회

신학대(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인 

김경진 목사를 청빙키로 최종 의결

했다. 김지철 목사 역시 2002년 소

망교회 청빙 이전인 1977년부터 장

신대에서 신약학을 강의한 교수 출

신이다. 신학대 교수들이 대를 이어

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된 

경우다.

지난해 은퇴한 서울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도 장신대 조직신학 교

수 출신이며,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

승중 목사 역시 장신대에서 예배설

교학 교수로 활동했다. 담임목사로 

교수를 청빙하는 경우는 장로교뿐

만이 아니다. 서울 신촌성결교회 박

노훈 목사는 2016년 연세대 연합신

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대학 

때 섬기던 모교회로 돌아와 목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중앙성결교회 한

기채 목사 역시 2004년 서울신학대 

기독교윤리학 교수에서 목회자로 

청빙된 케이스다.

교수를 목회현장으로 불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지적 갈

망이다. 박노훈 목사는 2일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가 몰려 있

는 신촌 대학가의 특수성이 있긴 

한데, 성도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가 198명이고 총장이 4명이며 부총

장도 다수”라고 말했다. 학습 수준

이 높은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더 완

성된 설교를 원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교수에서 목사로 소

명을 받은 건 아니다. 이전에도 목

사였고 지금도 목사”라며 “다만 사

역현장이 대학에서 교회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학은 원

래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성서학 

예배학 교회사 등은 설교나 성경공

부 등 교육적 특성이 강한 목회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신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

는 학문이고 이는 결국 목양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선 목회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승부해야 한다

는 지적도 있다. 한기채 목사는 “지

역 교회가 처한 현실 사회의 갈등

문제, 교인들, 교회 전통 등에 대해 

자칫 소홀해선 안 된다”면서 “성도

들이 처한 삶을 충실히 파악하는 

것이 교수 출신 목회자의 첫째 과

제”라고 조언했다.

신학전공 교수 담임목사 청빙 확산 
성도들, 말씀 위주 지적 설교 갈망으로

회사원 송건형(가명·26)씨는 최

근 유튜브에서 수상한 광고를 목

격했다. 겉보기에는 신자들이 찬송

하는 모습이 담긴 교회 광고였지

만 자세히 살펴보니 주요 교단에

서 이단으로 지목된 교회가 광고

주였다. 송씨는 “광고를 캡처한 뒤 

교회 사람들에게 알렸다”며 “기독

교 콘텐츠 중간에도 이단 광고가 

삽입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튜브에서 유명 목사들의 설교

를 즐겨듣는 황진주(가명·54)씨도 

이단 광고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

다. 황씨는 “동영상이 나오기 전 등

장하는 교회광고를 클릭한 적이 

있었다”며 “그 광고들이 이단일 것

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털어놨

다.

이단들의 뉴미디어 포교가 교묘

해지고 있다. 유튜브 등에 동영상

을 제작해 올리는 것을 넘어 유튜

브 광고에도 침투했다. 하지만 논

란이 되는 단체나 교파에 대한 광

고 심의는 전혀 없어 기독교인들

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경·천사…’ 검색 동영상이 이단 광고·콘텐츠 
교묘하게 유혹...유튜브 등 뉴미디어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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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인도해 줄 형제가 필요해요.” “조나

단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서 만나본 조나단은 25세의 중범죄자 감방

에 수감되어 있는 청년이었다. 살인혐의로 

재판준비중이라 찬양예배 인도는 했지만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집중할 상

황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러나 몇 달 후 B동

으로 이송되어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시작

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고 안정감을 찾았

다. 

변화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최고의 성인

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조나단에게 작곡과 노래를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수락하고 프로젝트에 임했다. 그의 

열정과 재능에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곡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재판

이 있기 얼마 전에 나를 만나보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무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

종만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떡이며 동의

했다. “네, 그럴 게요. 사실 형을 적게 받으

려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실수할 수밖

에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

족들이 다 재판장에 소환 당해야 하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은 자신이 져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길 원하셨어요.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

실 되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순종했고 유

죄를 인정했다. 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를 방문했다. 예상과는 달리 얼

굴에 미소를 머금은 그가 나를 반겼다. 조

나단은 남은 여생을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목사님, 나의 룸메이트인 아담의 어머니

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

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일이 얼마나 의미

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편지 한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형무소로 옮겨가기 전에 자원봉사자와 

같이 다시 조나단을 방문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곡을 불러주었는데 신앙의 고백을 담

은 아름다운 노래였다. 삶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

를 들으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흘렀다. 격려하러 갔

다가 오히려 우리가 감동과 위로를 받고 돌

아왔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힘든 감옥의 삶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목사님, 오래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이 갑

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고 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형무소에서 마지

막까지 주님을 위한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거 참 멋진 생각인데요. 아마 제일 쉬

운 선교사일거에요. 선교자금을 후원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는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담의 어머니 편지가 궁금해서 

조나단에게 읽어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때 우편물을 관리하는 우체부가 박스에

서 메일을 꺼내고 있었다. 조나단은 달려가

서 자기 편지를 돌려받고 나에게 보여주었

다. “마침 우리 엄마한테 그 편지를 보내려

고 부치는 중이었거든요.” 

이것이 아담의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의 

일부이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담의 어머니입니다. 

아담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

도록 메신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기도의 응답임을 확

신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담이 예수님에 대해 그토록 겸손하고 

은혜 넘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

았습니다. 그는 또한 당신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말해주었답니다. 잃어버

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사로 주

신 그 온화한 심령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믿습

니다. 당신은 성경속의 바울을 생각나게 합

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썼

지요.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당신의 상급은 정

말 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며 

목사님의 설교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

니 꼭 답장을 해주고 연락 받을 수 있는 주

소를 알려주세요.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

하고 늘 담대하십시오. 

축복하며 

아담의 어머니가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며 조나단을 파워풀

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

렸다. “목사님, 형무소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액수가 많지

는 않겠지만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

해 보낼 계획이에요.” 

이제 그는 예전의 조나단이 아니었다. 실

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였지만 그가 다

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

다. 얼마 전 조나단이 나에게 카열을 소개

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세례 받았던 그가 간증을 했다. 

“나는 조나단이 종신형을 선도 받았을 때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했는지 옆에서 지켜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나는 조폭의 삶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로 결심했습니다. B동에서 목사님께 세례 

받은 것 기억나세요?” 

조나단은 떠나기 전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카열에게 주었고 그는 조나단 

이름이 적힌 성경을 자랑스럽게 열어 보였

다. 나는 조나단의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마침 글을 잘 쓰는 자원봉

사자에게 조나단 스토리를 신문사에 써서 

보내라고 했다. 어느 날 신문사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종교가 과연 재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조나

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재소자

들이 회심을 하고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

까?” “그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재소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재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지

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

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변화의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나단이 그 

한 예입니다.” 

기자는 종교로 인한 재소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 여러 형무소를 방

문하고 인터뷰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 교

도소에도 와서 몇몇 재소자를 인터뷰했고 

이미 형무소로 옮겨졌던 조나단도 인터뷰

해서 그의 기사가 크게 나왔다. 후에 그가 

감금돼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만

났는데 조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

셨다.  
yonghui.mcdonald@gmail.com

교도소 선교칼럼 (4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선교 여정-조나단 

최근 중국과 네팔 정부가 종교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

라 단기선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휴가

철을 앞두고 이들 국가에서 단기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

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록

권)은 27일 중국과 네팔에서의 선교활

동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문화체육관

광부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

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종교사무조

례 개정 이후 ‘종교 임시장소 심사비준 

관리방법’을 이달 발표했으며 향후 ‘중

국 내 외국인의 집단 종교활동 관리방

법’도 제정키로 했다.

문체부는 “중국이 발표한 관리방법

에는 장소 심사를 위한 각종 요건과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 중국 법령을 준수해 종

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팔 역시 오는 

8월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

안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체류 기간 내 

선교활동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은 “중국과 네팔에 단기선교를 가는 

경우 대체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 

관련 법안에 따르면 비자 목적 이외의 

행동은 안 된다”며 “현지인에게 종교

적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거나 집

회하는 행동은 엄격히 통제될 뿐 아니

라 잘못되면 단체로 추방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의 북한 접

경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

다. 그는 “한반도 평화 무드와 관계없

이 북·중 접경지역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지역”이라며 “봉사나 선교를 위해 

방문한다면 현지 선교사와 긴밀히 상

의하고 현지법과 문화를 익히는 한편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만반의 준

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교기관은 인간이 만든 사회적 구

조이며 그 안에서 선교사들은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는 선교의 기초도 본질도 아닙니

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실

제로 선교사역은 조직적인 계획보다 

훨씬 성육신적이며 관계 지향적입니

다.”

세계 선교계 거장의 촌철살인(寸鐵

殺人)에 선교사, 파송교회 목회자, 선

교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모인 대

전 서구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예

배당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너선 봉

크(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명예원장) 

박사는 ‘GMS 2018 세계선교대회’ 둘

째 날인 26일과 셋째 날인 27일 주제 

강의에 잇따라 강사로 나섰다. 주제는 

‘선교와 섬김’. 봉크 박사는 예수 그리

스도와 사도 바울을 위대한 두 선교사

로 조명하며 선교현장에 적용할 교훈

을 짚었다. 그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

다.

“예수님께서 만약 한국 선교사였다

면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GMS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봉크 박사는 “예수님은 행정을 하기

엔 서툴러 보이고 당시 지도자들로부

터 적의를 품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

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를 택

했다”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

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예수님에겐 병들고 죄

짓고 비난받는 사람 등 인간의 눈엔 

장애물로 여겨지는 이들이 선교의 대

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도 바울의 삶과 고린도교회에 

전한 그의 서신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조명했다. 봉크 박사는 “바울이 ‘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

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

다’(고전 1:27)는 것을 초대교회에 알

리며 스스로 약함을 지향했다”며 “선

교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적

대적 환경 속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선교사들의 편안함과 특권을 보장하

는 오늘날 선교기관의 정책과 전략은 

십자가로부터 꽤 멀어져 있는 듯하다”

고 지적했다.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GMS를 위

한 제언도 전했다. 봉크 박사는 “현장

의 필요와 선교사 수에 초점을 두지 말

고 흔쾌히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교사 모집의 우선”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활동의 능

률이나 성과를 강조하는 대신 선교사

들이 선교지에 있는 소외된 이들과 천

천히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조

언했다.

봉크 박사는 강의 전반부에 지구촌 

인구성장률(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 인구성장률(0.11%), 한국의 급

속한 고령화와 고스란히 타격을 받게 

될 한국교회 상황 등 데이터도 제시하

며 녹록지 않은 선교 현실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격려는 선교사들

이 다시 힘을 얻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은 열정적 에너지, 창조적 능

력의 축복을 받은 유례없는 민족입니

다. 이는 훌륭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축복입니다.” 

中·네팔 선교 주의보…종교활동 규제 움직임

“선교와 섬김, 예수님과 바울에게 배우자”

휴가철 앞두고 교회·단체 조심

GMS 세계선교대회서 특강 조너선 봉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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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

부흥은 3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교회부흥은 신자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교회성

장을 이루고 이어서 선교활동이 활발

히 진행된다. 미국의 기독교역사가 이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국교회는 여섯 번의 교

회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성장과 경

제발전은 물론 세계 선교운동을 열열

이 해온 것을 배울 수 있다. 미국교회

의 청년선교운동은 미국교회부흥과 

성장과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교회부흥을 통한 교회성장

과 선교활동을 경험한 미국교회는 20

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세속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교육으로 

말미암아 교인감소와 선교운동 약화

상태가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I. 제1 영적부흥운동(1726-70)

미국 동북지역(New England)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

드(Jonathan Edward, 1703-58)는 

1741년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을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앉아

있던 걸상을 붙잡고 떨며 회개했다고 

한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회 부흥사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70)

는 보스턴으로부터 조지아 주를 방문

하여 부흥회를 인도했다. 

1735년 영국의 부흥사 존 웨슬리

(John Wesley)와 동생 찰스 웨슬리

(Charles Wesley)는 사바나 조지아

(Savannah, GA)에 2년 머물면서 아

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Moravian 

Chu r ch )의  창설자 진젠돌프

(Zinzendorf)도 뉴욕 지역에서 3년간

(1741-43) 선교운동을 확산시켰고 그

는 모라비안 미션(Mor av i an 

Missions)을 1765년에 창설하여 226

명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의 선교운

동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David Brainerd, 1719-47) 같은 선

교사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

을 전하였다. 1787년부터 미국내 다

른 선교단체들(Missions Societies)이 

창설되었다.  

II. 제2 영적부흥운동(1792-1812)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Dr. Timothy 

Dwight, 1752-1817)는 1795년 예일 

대학교 총장으로 이신론을 반대하고 

대학생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청년들

에게 선교의 비전을 넣어주었다.

1800년부터 미국중부지역(켄터키,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버

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에 “

캠프전도집회”가 성황 했는데 이 집

회를 통하여 미국교회의 영성부흥운

동이 일어났다.

1806년 윌리암스칼리지(Williams 

College)에서 사무엘 밀스(Samuel 

Mills)와 기독청년 5명이 “Haystack 

선교기도회”를 갖고 처음으로 미국청

년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1810년 미국의 첫 초교파 선교단체

인 ABCFM(American Board of 

Commission for Foreign Missions)

이 청설되었고 보스턴에 근거를 둔 회

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들이 

중심이 된 ABCFM은 1813년 아도니

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을 인도 

캘커타에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1819

년 17명 선교사를 보스턴에서 하와이 

섬으로 파송하였다. 

III. 제3 영적부흥운동(1813-46)

찰스 피니 박사(Dr. Charles 

Finney, Oberlin College)는 1830년

대 미국내 대대적인 영성부흥을 일으

켰다. 교단적으로 선교활동을 주도한 

복음주의지도자들은 여러 교단선교 

단체들을 창설하였다: N.Y. City 

Mis s i ons  Movement (1812 ) ,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1814), General Foreign 

Missionary Convention of Disciples 

of Christ(1814), United Foreign 

Missionary Society(1817), Methodist 

Episcopal Missionary Society(1819).  

Protestant Episcopal Missions 

Society(1828) ,  Presbyter ian 

Missions Society(1831), Evangelical 

Lutheran Church Missions(1837)이 

창설되었고 1830년대 첫 감리교 선교

사를 파송하였다. 미국내지선교단체

(American Home Mission Society)

도 1826년에 창설되어 미국 서부지역

으로 이민 간 많은 미국인들에게 복

음을 전하게 되었다. 

IV. 평신도 영적 대부흥 운동

(1857-1895)

무디(D. L. Moody, 1837-99)의 40

년의 부흥집회는 750,000명에게 전도

하였고 특별히 1870년대의 무디부흥

집회는 유명해졌다. 1886년 무디는 

헐몬산(Mt. Hermon, MA) 학생선교

컨퍼런스(Student Missionary 

Conference)를 개최하고 251명 기독

청년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었고, 같은 

해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 시카고)를 창설하여 미국기

독청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데 앞

장을 서게 되었다. 미국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양성을 위하여 Baylor 

대학(1845), Taylor 대학(1846), 

Wheaton College(1860) 같은 여러 기

독교대학을 창설되었다. 기독교대학

으로부터 많은 미국청년선교사가 배

출되었다.

존 모트(John Mott, 1865-1955)와 

로버트 와일더(Robert Wilder)가 

1886년에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창설하는데 무디도 협

조하였다. SVM은 1945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 선교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1920년대는 최대의 

대학생 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

년까지 SVM은 20,500명 선교사 지원

자를 구하였다. 그러나 불행이도 자유

주의 선교신학의 영향으로 원래의 

SVM의 선교비전을 상실하게 되었다.  

FISMC(First  Internat ional 

Students’ Missions Conference)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Cleveland, OH)

에서 1891년에 열렸는데 참석자 558

명, 선교사 31명, 151 대학교, 82개 선

교단체가 동참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

다. 1880년 ISMA(Inter Seminary 

Missionary Alliance)가 창설되어 미

국의 신학교에 선교비전을 촉진시키

는 운동이 일어났다. 심슨(A.B. 

Simpson)은 뉴욕에 선교대학 (Nyack 

Missionary College)을 1882년에 창

설하여 선교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1887년에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선교교단을 창

설하였다.
rohonolulu@gmail.com

미국청년선교운동의 역사 (상)

노봉린 박사
(AGST-Pacific총장)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 지하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 북한의 ‘선전용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The Voice of the Martys·

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남한의 국가정보원에 해

당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주민의 종

교활동을 감시하고 색출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

을 비밀리에 입수해 10일 공개했다. 

30분 분량인 이 영상은 ‘북한에서 종교를 지지

하는 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종교전파를 중단

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신실한 지하교회 성

도 ‘차덕순’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때 혁명동지였던 차덕순은 1990년대 중반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체제에 대해 의심을 품

기 시작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인이 

다가와 “당신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서북쪽에 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에 살고 있는 삼촌을 만나

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홀로 고생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교회

에 들어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영

상에서는 “차덕순은 광신도가 됐고, 북한에 돌아

가 북한 내 신도들과 함께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부추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돌아갔을 때 중국에서 있

었던 일들을 자수했고, 북한 보위부는 이를 불쌍

히 여겨 풀어주었다. 이때 그는 북한 당국에 감

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하나님

께 영광을 돌렸다. 

이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는 통행허가증을 받은 그

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았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여러 물질을 제공했다. 또 기독교인으

로 살아온 집안의 자손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렸

다. 

지하교회 교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심지어 바쁜 농사철에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을 하며 성경공부를 했다. 결국 그는 영상에

서의 표현대로 ‘각성한 훌륭한 군중’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 영상을 입수한 한국 순교자의소리 측은 “북

한 당국이 만든 영상의 목적은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담대하고 용감한 북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다. 이어 “물론 

이 영상은 차덕순이 간첩이며 다른 사람을 포섭

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북한 당국

이 선전에서 사용하는 복음 전도에 관한 전형적

인 정의”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차덕순 이야기는 하나님께

서 반(反)종교 영상까지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순

교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말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순교자들

을 파멸시키려 했던 북한 정부를 사용해 순교자

들의 정보가 확실히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신다”

고 설명했다. 

폴리 대표는 “북한 보위부의 선전용 영상에서 

차덕순의 결말은 로마서 8장 28절(…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위부가 만든 영상 속 지하교회 성도 ‘차덕순’ 삶 

북한 反종교 선전물이 되레 전도의 도구로...

미국교회 청년선교운동은 미국교회부흥 성장과 긴밀한 연결성

조나단 에드워드(1726∼)-무디(∼1895)...20세기 후반부터 약화

남북·미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네덜란드 교회가 북한 

지하교회 출신 기독교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

다.

최근 네덜란드를 방문한 후 귀국한 한국 순교

자의 소리(VOM)는 "근 10년 동안 6-7차례 네덜

란드를 방문했으나, 이번에 받은 관심은 예전에 

경험한 것과는 달랐다"며 "작년 두 명의 북한 출

신 기독교인과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는 가장 

큰 행사에 600명 정도 참석했지만, 올해는 주요 

행사에 1,300명 이상, 200명을 예상했던 청소년

캠프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성도들은 "남북, 미북 평화협상이 북

한 지하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해 가장 궁금해 했다. 한국 VOM은 "평화협상이

라 불리는 과정에 비핵화와 경제 번영보다 더 중

요한 안건은 바로 박해 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이라며 "이는 남한의 기독교인들도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북한 지하교인 출

신 구00 자매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 강연, 교단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만남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구 자매의 아버지는 목사는 아니었으나, 

한국전쟁 직전 목사와 다른 성도들이 박해를 피

해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

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난을 겪었고, 그녀 역시 힘든 삶을 살았다. 현

재 구 자매는 VOM의 탈북민 UU선교학교

(Underground University)에서 훈련 받고, 북한

주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구 자매는 "사람들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

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며 "그러나 기

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에게 복

음의 문은 늘 열려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다"라

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왔고 오늘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구 자매는 "우리는 기독교 사역을 하는 데 안

전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북한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지 그리

스도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를 요청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도 "싱가포르 회담

에서 논의된 것은 북한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가 

맺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북한 정

부가 자국민들과 맺는 관계는 논의되지 않았으

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정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VOM은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저서 '믿음

의 세대들'을 보급하고 있다. 한국VOM CEO 에

릭 폴리 목사가 탈북 지하교인의 증언을 바탕으

로 저술한 것으로, 북한 지하교회의 예배, 양육, 

전도, 가혹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

을 지키고 있는지 다뤘다.

네덜란드 성도들 뜨거운 관심...한국VOM 현지서 간증 

“남북·미북회담이 북한 지하교인에 어떤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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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첫

째, 넘치는 고난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5). 바

울이 당한 넘치는 고난이 넘치는 위로를 가져

온 경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

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

다. 그것을 사모해야합니다. 둘째, 고난을 통

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6). 교회의 할 

일은 어디가나 구원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서 언제나 고난의 통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성령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

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구원을 받고 확장되고 

열매를 나타내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

한 부흥입니다. 셋째, 그 위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두심으로 참 위로는 사람에게 없고 오

직 하나님뿐이심을 배우게 하여 전적으로 하

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전

도의 목표입니다.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고후1:5-6)찬499장화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찬

송합니까? 첫째, 주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십니다. 성부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예수그리

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양자가 됐고 그의 명령만을 따

르는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참 하

나님이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되심

을 보여줍니다(요1:51). 둘째, 자비의 아버지

이십니다. 그런 구속과 교제는 우리에게서 나

온 것이 하나도 없고 그 크신 자비 곧 사랑에

서 한없이 흘러나온 호의입니다. 숱한 고난 속

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셋

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과 

교통케 하심은 우리가 불러야할 영원한 찬송

입니다. 그 찬송을 즐깁시다. 

바울의 찬송(고후1:3-4)찬544장월

바울은 왜 견고한 소망이라고 주장했습니

까? 첫째, 고난이 위로에 들어가는 실제 관문

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7). 고난 없이 위로

가 없다는 바울의 경험은 구속의 대원리입니

다. 구속사는 고난사이고 부흥사는 고난사입

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큰 위로를 경험하는 절

호의 기회입니다. 둘째, 힘겨운 고난의 경험이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닻줄을 끊

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의 추함

과 무력함과 불신실과 탐욕을 버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

수한 신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

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능력입니다. 오래된 고난에 대한 아브라함

의 믿음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영

혼의 닻줄을 오직 그 분에게 던질 때 산 소망

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견고한 소망(고후1:7-9)찬206장수

바울의 구속의 경험은 기도로 나타났습니

다. 기도는 어떤 효력을 일으킵니까? 첫째, 모

든 때에 건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10). 과

거, 현재, 미래에도 구원받는 효능은 오직 기

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진정한 도움

을 줄 수 있습니다(11). 말씀 위에 서있는 교

회가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께 모든 것을 던지는 구원의 실제적인 행위입

니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는 기도의 밀실에 큰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셋

째, 많은 감사로 나타나게 합니다(11). 구속의 

삶의 고난과 위로와 도우심의 사역은 결국 감

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도 감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

의 목적도 감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 은사의 효력(고후1:10-11)찬475장목

세상의 처세와 달리 그리스도 안의 역동적

인 생활 곧 고난 속에서 능력을 누리는 일이 

바울로 진정한 자랑을 하게했습니다. 헛된 세

상 자랑과 달리 성도는 이런 일에 대한 확신

으로 충만해야합니다. 첫째, 거룩하고 진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진실과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

다. 둘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음을 자랑했

습니다. 부패한 본성에 일어나는 세상의 꾀는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육의 생각

을 성령의 생각으로 제어하는 삶을 바울은 자

랑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자

랑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기에 이루어진 일

이 자기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자의 자랑입니다. 이

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벼

운 자랑의 삶에서 벗어난 영원한 확신을 가지

고 살아갑시다. 

금 바울의 자랑(고후1:12-14)찬268장

신자란 진실한 자란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

되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처음과 마지

막을 언제나 아멘 곧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 그는 육

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습니다(17). 오가는 계

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를 봅니

다. 인간의 지혜나 자기의 육적 욕망 위주로 

계획하지 않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계획합니

다. 이것은 출발부터가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모든 말을 아멘화 하는 삶입

니다(16). 이것은 성경의 모든 말이 진실된 양

심의 언어인 것처럼 거기에 근거를 둔 모든 말

은 아멘이 돼야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진실되어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20).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진실

이 되며 진실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

멘 신앙이 이 험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고후1:15-20)찬518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기업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 용 되 면 서 도  간 단 한  방 법 이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기법이다. 기

업의 내부적 강점(S)과 약점(W)을 외

부 환경의 기회(O)와 위협(T)에 비추

어 검토한다. 

전략 대안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전형

적으로 이러한 판단기준들 중에는 외

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조직에 부

여하는 융통성의 정도, 전략적 위험 

정도의 적절성, 기업의 다른 전략과의 

일관성, 조직의 사명과 장기적 목표에 

전략이 합치되는 정도 등이 있다.

전략을 택할 때 일반적인 경제논리

는 기업의 이윤과 주주의 수익률을 극

대화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기업의 최상위 

기독교적 사명(Super ordinate 

Christian Mission)이 가장 우선되도

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기업

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명에 대

한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과 강한 유혹

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

과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기업은 “그

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전략 경

영과 세속적인 전략경영의 차이가 없

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최상위의 기독교적 

사명을 제일 먼저 달성하려다 보면 단

기적으로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는 없

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신뢰해야 한다. 

장기 이윤의 평균치보다 높은 이윤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에 맞게 기업을 경영한

다면 기업이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

져다 줄 것이다.

1. 기독경영전략의 실행

기독경영전략을 실행될 수 없다면,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별 의미가 없

다.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조정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을 가지야 한다.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란 조직이 공유한 가치관과 신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조직화는 모든 조직 구

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전략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리스

도인 기업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반영하는 조직 전략을 수행할 

때 그에 합당한 조직문화가 먼저 수립

되지 않고는 수행되기가 어렵다. 그러

므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가능한 한 

일찍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전략을 실행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경영전략의 감독과 통제

기독전략경영의 감독과 통제는 조

직 전략의 유효성을 관찰하고 평가함

으로써 기업이 조직의 사명을 잘 달성

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감독과 통제의 

단계를 통하여 피드백을 받아,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포기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대부분의 

조직 통제방식과 마찬가지로 전략 평

가는 (1)성과기준을 개발하고 (2)조직 

성과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준과 비교

하며 (3)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

함한다.

전략적 성과 기준은 조직의 사명으

로부터 직접 도출해야 한다. 성과 기

준들은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 조직 목

표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 시장 점유율, 생산성, 제품의 

품질, 종업원의 발전 및 만족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준들은 가능한 숫

자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할 

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끄는 기업

의 사명은 성경적 가치관과 원리에 근

거하는 목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과 

기준도 이러한 목표를 평가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최상위 기독교적 사명이 사람들을 섬

기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만족과 행복, 

지역 사회와의 관계, 제품의 품질, 기

업의 공공이미지와 산업 내에서의 명

성 등의 전략적 성과 기준이 전통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독특한 전략적 평가 기준이 개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역할’

이라는 기준을 통해 기독교적인 가치

관과 원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

는 제품 생산의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보다 

구체적인 성과 기준이 기업의 기독교

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경영전략은 복음의 영

향력을 잃어버리고 사유화로 세속화

된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에

게 주신 성경적 가치관과 원리를 입각

한 기독교적 정의가 기업 활동 및 사

회의 각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치관의 형성과 조직운영을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경영전략은 

기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

한 극복과 함께 섬김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을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마치 예수그리스도께서 “메시야”로 

오셔서 세상이 원했던 정치적 지도자

가 아닌 어린 나귀를 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

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

신 것과 같이 세상의 이윤추구와 목적

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과 오늘

날의 모든 기독경영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업현장에서 살아

가는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기독경영 전략 

기독경영전략의 수립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8)

높은 이윤 보장보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신뢰해야

종업원 행복, 지역사회와 관계, 제품품질, 기업이미지...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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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곁들인 인문학 강좌

를 통해 한인커뮤니티에 코리

언-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블루윈

도우 기획자 줄리엔 정(컬쳐앤

소사이어티 이벤트 프로덕션), 

그는 지난 3월24일 에바다 아

트 갤러리에서 '빛의 이야기'라

는 주제로 열린 문화와 예술을 

통한 인문학 강연 시리즈 ‘블루 

윈도우’(Blue Window)를 통해 

한인사회에 인문학을 통한 문

화공연을 펼쳐나가고 있다.

“인문학을 컨셉으로 한 문화

행사를 생각했었고 강연 프로

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문학

이 유행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곳 한인커뮤니티에서 인문학은 

생소한 분야 같아요. 그래서 인

문학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다 공연형식의 인문학 

강의를 기획하게 됐어요.”

정 대표는 블루윈도우를 기

획할 때 단지 한명의 강사가 나

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사람

들이 보고 영향을 받는 공연적

인 요소로 기획했다. 즉 공연과 

함께 예술과 인문학이 접목된 

공연강의형식이 블루윈도우의 

특징이며 공연을 통해 ‘나는 누

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

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루윈도우가 나올 때까지 3

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말하는 줄리엔 정 대표는 블루

윈도우는 크로스오버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순수예술에서 

사진, 클래식 음악에서 현대음

악인 재즈 등 여러 장르를 함께 

다루며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

하다보니 공연 컨셉이 나올 때

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블루윈도우의 컨셉이 특이

하다보니 공연이 세 번이나 취

소가 됐어요. 공연기획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컨

셉을 만들고 그것에 맞는 출연

자들 섭외하는 과정들이거든

요. 아무리 좋은 컨셉을 잡아도 

원하는 날 출연 가능한 아티스

트들을 섭외하기가 만만치 않

아요.”

정 대표는 2016년 4월에 가

졌던 ‘아름다운 서부 미국을 달

리다’라는 주제의 콘서트가 블

루윈도우의 모태가 됐다고 밝

혔다.

“블루윈도우 첫 번째 공연에 

함께했던 사진작가 양희관 씨

와 인공위성 출신 가수 양지훈 

씨와 함께했던 ‘아름다운서부 

미국을 달리다’는 사진과 음악

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풍경을 카메라

에 담은 것, 미국의 팝뮤지션들

의 족적을 찾아 여행하면서 만

든 노래와 여행책자가 합쳐서 

스토리텔링식으로 관객들에게 

보여드렸었거든요. 처음엔 반

신반의했지만 반응이 좋았어

요.”

그는 여러 시도를 통해 오늘

날 문화를 소비하는 자들은 단

지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닌 함께 생각하는 것

까지 이어져서 메시지를 전달

하는 데까지 가야한다는 확신

이 들었다며 블루윈도우를 시

작하면서 쇼케이스를 열게 됐

다고 말했다.

“블루윈도우를 기획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을까 궁

금했어요. 쇼케이스의 목적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여자의 호

응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잖

아요. 그런데 참석했던 분들 중 

30명 가량이 신문기사를 보고 

찾아와 주셨어요. 관객분 중에 

한국에서 이민온 지 얼마 안되

신 분이 계셨는데 저를 찾아와

서 제 손을 꼬옥 잡으시고 이런 

공연을 찾고 있었다며 좋아해

주시고 고마워 하셨어요.”

정 대표는 미국의 특징은 주

류 쪽으로 가면 전 세계의 문화

의 큰 장으로 가게 되지만 정작 

한인타운의 문화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과 한국의 향수병을 

달래는 성격으로 이뤄지고 있

다며, 미국의 주류문화와 한인

들의 문화를 두루 섭렵한 것을 

바탕으로 한인들을 위해 인문

학이라는 분야를 바탕으로 문

화공연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

다.

올해 두 번의 공연을 준비 중

에 있다는 줄리엔 정 대표는 가

을에는 여행 컨텐츠를 가지

고 공연을, 그리고 겨울에는 

파티형식의 공연을 기획하

고 있다고 말했다.

“가을에는 오랜 기간 여행

을 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

려고 해요. 예를 들면 산티아

고에 40일간 도보여행한자

를 모셔다가 왜 이런 여행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나누는 

것이에요. 거기에 플라밍고

나 탱고 같은 장르로 ‘길 위

의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로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겨울에는 한인커뮤니티에 소

개되지 않은 빅 재즈밴드와 

탭댄스 혹은 스윙댄스가 가

미된 파티형식으로 공연을 

하려고 해요. 단지 공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무용예술

에 대한 히스토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인커뮤니티에는 소개가 되지 

않은 것들이라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는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가 블루윈도우를 통해 좋

은 예술문화를 한인들에게 소

개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를 

나눈다면 함께한 자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인격변

화도 될 것이며 이러한 좋은 문

화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

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질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무래도 전도를 하면 받아

들이는 쪽에서는 방어적인 자

세를 취하기도 하잖아요. 하지

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통해 

접근한다면 우선은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서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니까요.”

▲문의: (310)922-9100
<박준호 기자>

인/터/뷰

아름다운 문화 나눔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대표 줄리엔 정컬처앤소사이어티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부착되어 있는 한 회사 광고 글귀

가 눈에 띄었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잠깐 지나가면서 보았는

데 잊어지지 않고 가슴에 남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명언이다. 

때로 집안 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물

건들이 있다. 버리자니 필요할 것 같고, 두자니 번거롭고. 남 주

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거추장스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

러지도 못한다.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갖고

만 있다가 결국에는 내다 버리는 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공수래공수거’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

생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보람되게 

사는 비결은 계속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는 데에 있다. 쌓아두고 

모으려고만 한다면 고물인생이요, 주려고 한다면 보물인생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

라, 얼마나 주었느냐가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 쌓기만 하다가 죽

는 다면 실패한 인생이요, 이웃을 위해 주다가 죽는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많이 벌었어도 주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하다. 그러나 

적게 벌었어도 나누면서 살았다면 행복한 인생이다.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

지 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과 피, 모든 것을 다 주

셨다. 명품인생, 보물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풂에 있

다. 지금 당장 보물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 주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오병이어를 두

었다면 오천 명을 먹이는 보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며 고물로 살 것인가. 남은 인

생은 보물로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열방에게 보물이 되어야 한

다. 마음 판에 새기자. ‘두면 고물, 주면 보물’ 
   bible66@gmail.com

<9면에서 계속>

이날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및 5선 국회의원)는 “3.1운동은 조

국해방과 자유, 정의 확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민족의 자

랑”이라며 “내년 3.1운동 100주년

을 맞아 UN/유네스코에 유산등재

를 추진해왔다”고 말하고 그동안

의 과정을 보고했다. 

김 장로는 “여야와 지역, 보수&

진보, 종교를 초월해 기념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한인들에게 

한민족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 재단은 앞으로 △등재를 위한 

자료준비 △3.1운동 UN•유네스코 

국제평화대상 제정 및 시상 △3.1

운동 UN-유네스코 장학재단 설립 

및 인재 양성 △노벨 평화상 등 평

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하는 국제 포

럼 개최로 국민 평화의식 공유 △

전통문화 및 3.1정신을 살린 국악

경연대회 개최(8월 4일 LA), 10월 

한국 국회강당에서 음악회 개최 등

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외에 기념관을 설립하고 동

학농민혁명 후손들의 복리추진, 장

학사업 확대로 민간 기구로서의 사

명을 다하겠다고 김 장로는 밝혔

다. 

김영진 장로는 해외 동포들 중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

는 분들의 연락을 바란다며 역사학

자나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당

부했다.

동 재단은 국회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5월 LA를 시작으로 시카고와 

뉴욕, 덴버,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미주에 지부를 설립했다. 
<유원정 기자>

기/도/칼/럼

두면 고물, 주면 보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문화 예술 함께 하는 인문학 강연시리즈 ‘블루윈도우’

가을엔 여행 컨텐츠로, 겨울에는 파티형식 공연 기획


